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l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kr/


碩 士 學 位 論 文

국가적 차원의 역사 기록물의

수집 및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

2010年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 獻 情 報 學 科

記錄管理學專攻

강 보 배



碩 士 學 位 論 文

指導敎授 姜 順 愛

국가적 차원의 역사 기록물의

수집 및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

AStudyonCollectingandDigitalization

ofKoreanHistoricalRecordsintheNationalLevel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 獻 情 報 學 科

記錄管理學專攻

강 보 배



碩 士 學 位 論 文

指導敎授 姜 順 愛

국가적 차원의 역사 기록물의

수집 및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

AStudyonCollectingandDigitalization

ofKoreanHistoricalRecordsintheNationalLevel

위 論文을 記錄管理學 碩士學位論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 獻 情 報 學 科

記錄管理學專攻

강 보 배



姜보배의 記錄管理學 碩士學位論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 i -

목 차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연구의 범위 및 방법······················································································3

Ⅱ.이론적 배경

1.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의의 및 전개··············································5

2.역사 기록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의의········································11

3.선행연구··········································································································13

Ⅲ.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시기 구분

1.제1기 (1998-1999)························································································18

2.제2기 (2000-2003)························································································19

3.제3기 (2004-2007)························································································20

4.제4기 (2008-2009)························································································23

Ⅳ.역사 기록물 수집 실태 분석

1.수집 범위와 방법··························································································26

2.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37

3.기관별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42



- ii -

Ⅴ.역사 기록물 디지털화 실태 분석

1.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DB구축························································49

2.주관기관별 DB구축····················································································51

Ⅵ.문제점 및 개선방안

1.전담기관의 역할 강화와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66

2.주요지식제공기관의 역할 조정과 주요 기관 간의 연계······················67

3.‘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강화와 각 기관의 일관된 수집정책의 수립

·····························································································································69

4.‘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기관별로 구축된 DB 성과물의 평가

및 보완···········································································································70

Ⅶ.결론········································································································71

참고문헌·······································································································74

부록···············································································································78

ABSTRACT································································································82



- iii -

표 목 차

<표 1>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체계 단계별 변천·······················8

<표 2>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시기별 흐름···········17

<표 3-1>국가기관의 역사 기록물 주제·시대별 수집 범위···········28

<표 3-2>대학의 역사 기록물 주제·시대별 수집 범위···················30

<표 3-3>단체의 역사 기록물 주제·시대별 수집 범위···················31

<표 4-1>국가기관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33

<표 4-2>대학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35

<표 4-3>단체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37

<표 5>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41

<표 6-1>국가기관의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43

<표 6-2>대학의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45

<표 6-3>단체의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46

<표 7-1>국가기관의 구축 DB명과 시대별 범위·····························54

<표 7-2>대학의 구축 DB명과 시대별 범위·····································56

<표 7-3>단체의 구축 DB명과 시대별 범위·····································58

<표 8>역사 기록물 구축 DB명과 수록 데이터 유형······················62



- iv -

부 록 목 차

<부록 1>역사 기록물 수집 현황·························································78

<부록 2>역사 기록물 디지털화 현황·················································80



- 1 -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터넷 환경이나

정보통신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서 나아가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수준

높은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다.지식정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생산수단

이 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강조되면서,세계 각국은 국가지식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지식국가’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창조적 지식국가건설’을 목표로 1999년 ‘창조적 지

식기반국가건설을 위한 정보화비전(CyberKorea21)’을 발표하고,국가 차

원에서 정보자원관리(IRM:InformationResourceManagement)1)를 수행

하기 위해 2000년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이 법을 근간으로

‘지식정보자원관리 5개년 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2001년에 마련된 ‘전략적 DB구축분야 선정 및 지정제도 운영방안(안)’

은 지식정보자원관리에 대하여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집중적으로 디지털화의 대상이 될 전략적 DB분야의 선정

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제2조에 따라 공공성은 높으나 상업성이 낮은

정보,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정보,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을 기

준으로 삼고 있다.2)이에 따라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으며 영구적으로

관리ㆍ보존되어야 하는 역사분야의 기록물은 1단계 전략적 DB 구축 분

야3)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지식정보자원관리 계획 이전에도 이루어졌는

1)정보의 생산ㆍ축적ㆍ유통ㆍ공유ㆍ활용ㆍ보존ㆍ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정

보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한국전산원.2001. 전략적DB구축분야 선정 및 지정제도 운영방안 .[서울]:한국전산원.p.34.

3)과학기술분야(정보통신분야 포함),교육학술분야,문화ㆍ역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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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999년 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전번역원(구 민족문화추진회),한국학중

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대표적이

다.당시 공공근로사업의 형태로 진행된 정보화는 이후 곧 지식정보자원

관리 계획이 진행되면서 2001년 3월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역사분야종합

정보센터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본격화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사 기록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는 추진 내용의

평가나 수집 및 디지털화 실태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

어지지 못했고,수집,디지털화,시스템 등에 대한 각각의 연구가 단편적

으로만 진행되었다.이는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변동과 국가에서 배정

한 예산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몇몇 기관이

일시적으로 참여했다가 중도하차하는 등 정책의 흐름이 일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총괄적인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전체

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지식정

보자원에 대한 접근과 활용 및 이를 통한 새로운 지식정보 생산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서 역사 기록물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을 크게 4기로 구분하고,각 기관별 역사 기록물 수집 및 지식정

보자원관리로서 이루어진 디지털화 실태를 분석하여,분석된 내용을 바탕

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사 기록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를 더욱 체계적

으로 진행하여 실제 이용자들이 지식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앞으로 진행될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초 연구

데이터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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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학문적,문화유산적,보존적 가치가 높은 국가지식정보자원인

역사 기록물 관리에 대한 분석을 위해,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서의 역사 기록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위

해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1998～2009년까지 참여한 17개 기관

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전담기관에서 출간한 보고서 및 기관별 보고서,역사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관련 논문 등의 기록물을 분석하고,각 기관의 홈페이지 내

기록물을 조사하는 등 문헌적 분석을 하였으며,미흡한 부분은 각 기관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셋째,이론적 배경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의의 및 전개,역사

기록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의의를 살펴보고,역사 기록물의 수집,디

지털화,시스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넷째,역사 기록물 관리를 각 시기별 변천과정에 따라 크게 4기로 정리

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역사 기록물의 수집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기관ㆍ대학ㆍ단체별로

나누어 수집 범위와 수집 방법을 조사하였다.수집 범위는 주제별,시대별

로 정리하였고,수집 방법은 구입(원본,영인),기증,기탁,교환,기타로 나

누어 정리하였다.이를 통해 기관별 역사 기록물 보유 현황을 분석하고,

기관별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을 정리하였다.

여섯째,역사 기록물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구축된 DB를 조사

하고,각 DB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역사분야 DB의 통합시스템인 한국역

사정보통합시스템과 각 주관기관별 DB로 나누어 구축 범위 및 구축 현황

을 분석하였다.

일곱째,역사 기록물의 수집과 디지털화 실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

점을 파악하고,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4 -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조사 대상 기관은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주관기관인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주관기관이 아닌 한

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5개 기관4),호남지역 기록문화시스템 9개 기관5),

조선총독부 관보 데이터베이스 2개 기관6)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국립중앙도서관 고전번역실,국립문화재연구소,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부산광역

시립시민도서관,종로도서관.

5)원광대학교 박물관,전주역사박물관,세덕각,국립전주박물관,남원향토박물관,진안역사박물관,목

포대학교 박물관,전남대학교 박물관,조선대학교 박물관.

6)국립중앙도서관,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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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의의 및 전개

최근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원이자 중요

한 재화로 인식함에 따라 각각의 개별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지식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부가가치화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되

었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일부개정 2008.2.29법률 제08851호)제2조(정의)

에 의하면 국가지식정보자원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

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기록물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록물”7)로 즉 내용적,학문적,문화유산적 가치를 인

정받을 수 있으며,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많은 이용자들이 이용

할 만한 지식정보를 뜻한다.8)

이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지식정보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선정하여,다양

한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라고 할 수 있다.9)

7)국가지식정보자원은 공공성,학술성,한국적 고유성이 있는 자원이다.

①공공성이 있는 자원:중앙 및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어

저장 관리되는 다부처,다기관 공동 이용의 가능성이 높은 각종 자료와 정보로 법령,

판례,정책문서에 관련된 자료,국민건강 및 의학정보,교육 관련 정보,기초통계자료,

정책자료,조직에서 생성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 등.

②학술성이 있는 자원:민간부문에서 생성되는 지식정보이지만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될

필요가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정보로 학술,연구자료,과학기술분야의 사실정보이다.

③활용성이 있는 자원:공공성 및 활용성은 높으나 낮은 상업성 또는 관리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 또는 특정한 단일 공공기관에서 관리되기 곤란한 지식정보로 문화 예술자료,자

연자원 및 환경자료,지리적 정보(GIS).

④한국적 고유성이 있는 자원:우리나라에서만 생성되고 국가 정책적으로 영구 관리 및 보존해

야하는 지식정보로 한국학 및 문화재,국가적 유산,역사,지리,풍속,특산물 등에 관한 자료.(한

국전산원,2000.8.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

8)서은경,김성혁,오경묵.2000.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관리를 위한 전략. 정보관리학회지

 ,p.217.

9)강민수.2004.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
학원,행정학과.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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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의의는 국가지식정보자원 검색․이용의 기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국가 경제 산업 부문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시

키고,국민의 정보 수요 욕구를 충족시켜 타 경제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다.10)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는 각 공공기관별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에 와서는 기관 자체의 정보자원을 개발․축적하며

진행되고 있는데,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지식정보자

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여 보면,다음과 같다.

첫째,지식정보자원관리는 국민들이 지식정보를 활용하고 창출할 수 있

는 능력을 개발하고,이를 뒷받침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를 구축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지식정보의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정도에 따

라 개인 간의 지식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이는 사회 불평등의 심

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사회 전체적으로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서는 재원․추진력․내용을 갖춘 국가가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전략적 투

자를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해야 한다.11)

이와 같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99년 4월 정부는

국가정보화정책 ‘CyberKorea21’12)을 발표하고,‘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

설’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국가지식정보자원의 DB구

축과 활용’을 선정하였다.추진과제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2000년 1월에

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법률 제6232호)13)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10)한국전산원.2002. 가치 있는 지식의 창출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식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

[서울]:한국전산원.p.34.

11)서은경,김성혁,오경묵.앞의 논문,2000.pp.221-223.

12)1999년 3월에 수립된 계획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기틀 마련을 위해 정

보화를 국가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정보인프라 조기구축을 통해 새로운 정보화에 앞서

나가려는 의지표명과 인터넷 중심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산원.2004. 국민의 정부주요정보화정책 .[서울]:한국전산원.)

13)1999년 11월 정호선의원 외 21인의 국회의원이 제안하였다.제안 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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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이 법을 근간으로 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 5개년 계획(2000～200

4)’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시작하였으며,이는 200

9년까지 계속되고 있다.14)현재 과학기술,교육학술,문화,역사,정보통신

등 5개 핵심 전략 분야와 그 외 산업경제,건설기술,해양수산 등을 포함

한 8개 분야에 대한 국가 지식콘텐츠가 DB로 구축되어,국가지식포털(w

ww.knowledge.go.kr)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기본 방향과 이를 통한 기대효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 방향은 첫째 국가적 보존가치와 수요자 중심의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는 것,둘째 자동등록시스템 보급과 DB의 연계

및 확대를 통해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성과 이용성을 촉진하는 것,셋째 지

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운영,표준화 및 관련기술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지식정보자원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기대효과는 첫째,지식정보자원의 개발(수집 및 가공)․디지털화․축

적․유통․활용․보존․폐기 등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를 도모하여 각 부처별․기관별 지식정보자원관리 방안의 종합․조정을

통한 중복투자의 방지와 효율적 국가재원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지식정보자원에 대

한 보편적 접근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층 간 지식정보 격차 완

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셋째,소프트웨어 등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촉

진하고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넷째,국가경쟁

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15)

200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전개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추진체계

의 변천과정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이를 도표화하여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체 등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하여 활용케 함으로써 국가지식산

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14)한국전산원.2005. 2005국가정보화백서 .[서울]:한국전산원.p.213.

15)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투자효과 분석과 장기발전방안 .[서울]:한

국정보문화진흥원.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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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체계 단계별 변천16)

 계획 및

    단계

구분

지식정보자원관리

5개년 계획 (2000-2004)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 

(2005-2009)

제1단계 (2000-2004)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정

제2단계 (2005-2007)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 변경

제3단계 (2008-2009년)

정부조직법 개편

관리부처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전담기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

(한국전산원)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전담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요지식

제공기관

종합정보센터(분야별)

역사분야: 국사편찬위원회

종합정보센터(분야별)

역사분야: 국사편찬위원회 

주요지식제공기관*(분야별)

역사분야: 국사편찬위원회

주관기관 전문정보센터(분야별) 전문정보센터(분야별) 주관기관*(분야별)

위원회 및 

협의회

표준화실무위원회/공동이용

실무위원회/평가실무위원회

표준화실무위원회/공동이용실무

위원회/평가실무위원회
과제별 추진협의회

<표 1>의 내용을 단계별로 종합하고 중요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계별 변천을 종합하면,1단계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2000년 9월 ‘지식정보자원관리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2001년 ‘전

략적 DB구축 분야 선정 및 지정제도 운영방안(안)’이 마련됨에 따라 중

점 추진과제와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보통신부 산하에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한국전산

원이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가 되고,종합정보센터,전문정보센터로 진

행되었다.

2단계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전담기관인 국가지식

정보자원관리센터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제8조에 의해,한국전산원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 변경된 2005년부터로 볼 수 있다.17)한국전산원

이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전담기관)가 되어 진행한 1단계 지식정보자

16)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10. 최종연구개발 결과보고서-국가지식정보자원 표준분류체계 연구- 

를 재구성함.

17)‘한국전산원’은 1987년 개원하여,2006년 10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였다.‘한국

정보문화진흥원’은 1984년 ‘(재)정보통신훈련센터(ITTC)’로 설립되어,2003년 ｢정보격차해소에관

한법률｣제16조에 의한 특별 법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으로 개명했다.‘한국정보사회진흥

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2009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되어 출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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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리는 2004년에 마무리되었고,‘제2단계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20

05-2009년)’이 수립되었다.현재는 2004년 12월 30일에 일부 개정된 ｢지식

정보자원관리법｣(법률 제7263호)에 의해서 새로이 변경된 전담기관(국가지

식정보자원관리센터)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주도 하에 2단계 업무가 진

행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국가지식포

털의 구축과 운영,지식정보자원 관련 표준 설정과 적용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통합검색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그 밖에 각 주관기관들은 해당 분야별 지식정보의 관리,상호

연계,유통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단계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되었다가 행정안

전부 산하 사업으로 변경된 2008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는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장관)가 지식정보자원관

리사업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업무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며,주관기관이 전체적인 일을 진행하며

수행한 과제는 각 과제별 추진협의회에서 개별 관리,평가 및 발전방안을

심의 받도록 하였다.

위의 <표 1>에서 ‘*’로 표시한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전담기관,주요

지식제공기관,주관기관의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18)산하의

위원회이다.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지식정보자원관리 평가에 관한 사

항,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지식정보자원 관련 예산집행에 관

한 사항,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이 밖에

도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 방침 수립,중점추진 분야 및 지원 대상 과제

18)2008년 2월 개편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보통신부’가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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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예산확보 및 출연,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전담기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일부개정 2008.2.29법률 제0885

1호)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의하면,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활용 및 표준화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전담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지식정보

자원관리 정책의 개발에 대한 지원,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연계 및 통합업무에 대한 지원,위원

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디지털화된 지식정보자원이 전기통신 설

비를 통하여 접근․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호 및 번호부여 업무의

지원,기타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하여 위원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 또는 위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이 밖에도

지원 대상 과제 심사 및 지원,주관사업자 선정 지원 및 계약 체결(주관기

관과 공동),과제수행관리지원,감리시행 지원 및 결과평가․홍보,개발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지원,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관리지침 재․개정,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등을 담당한다.

셋째,주요지식제공기관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을 지칭한다.각 분

야별 주요지식제공기관을 살펴보면,역사분야는 국사편찬위원회,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교육학술분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문화분

야는 한국문화정보센터,과학기술분야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건설기

술분야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산업경제분야는 산업연구원,해양수산분야

는 해양수산부,법률분야는 법제처,특허정보검색분야는 KIPRIS(Korea

IndustrialPropertyRightsInformationService)이다.

넷째,주관기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 주요정책 협의,소관 지식정보자원

의 관리․유통 추진,소관 지식정보자원에 지정 신청,지정된 지식정보자

원에 대한 디지털화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각 부처 및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이 밖에도 주관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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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작성,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전문기관과 공동),과제수

행 관리,감리시행 지원 및 검사,결과 평가,법․제도 정비 및 예산 인력

확보 등 운영환경 조성,개발시스템 인수 운영 및 확산을 담당한다.

2.역사 기록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의의

쉘렌버그(TheodoreR.Schellenberg)는 1956년 저술한  현대 공공기록

평가 에서 기록의 가치를 ‘1차적 가치(primaryvalue)’와 ‘2차적 가치(seco

ndaryvalue)’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1차적 가치는 기록을 생산한 당

사자들에게 중요하거나 유용한 가치로 업무적․행정적 가치,법적 가치,

재정적 가치를 지닌다.2차적 가치는 기록 생산 시 본연의 목적은 아니지

만 그 기록을 이용하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되는 이용 가치로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를 가진다.19)증거적 가치로서의 보존기록들은 연구적․교육

적․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그 중 문화적 가치는 세대를 이어 후대에 전승

할 수 있는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역사가 오래된 국가일수록 문화적 가치를 지닌 역사 기록물을 많이 가

지고 있다.역사 기록물은 2차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과거부터 현재까

지의 시대적 범위를 포괄하며,물리적인 형식과 성격에 관계없이 영속적

이고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개인 서류,공기록물,팜플렛,예술품,모형,사

진,도면,지도,필름,시청각자료 등으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

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의미한다.20)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 기록물을 살펴보면,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기록물은 고서와 고문서,사료집이 핵심기록물

들이고,근현대의 역사 기록물은 1910년 이후의 기록물들이다.이러한 우

리나라의 역사 기록물이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서 디지털화되기 이전에 정

리된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한국기록관리학회.2008. 기록관리론-증거와 기억의 과학 .서울:아세아문화사.pp.68-69.

20)최희진.2005. 지방역사기록물 수집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한남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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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기록물은 1970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서울대학교 도서관,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국회도서

관,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대학도서관들이 소장된 고문헌을 정리

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이어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이 주도하

여 전국에 소장된 개인 소장의 고문헌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사

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세종실록기념

사업회 등을 중심으로 해제,표점,주석,영인,번역,색인 등의 작업이 이

루어졌다.

둘째,1910년 이후의 근현대기록물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각 기관 및 학계

와 연계하여 시대ㆍ주제ㆍ지역별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조선왕조실록,고종시대사,각사

등록,(일제강점하)한국 36년사,한국독립운동사 등 시대별 역사 기록물을

정리하였고,2000년대에는 한국의 과학사,한국의 민속공예,불국사와 석

굴암,한국의 무용,한국 복식의 역사 등 주제별로 역사 기록물을 정리하

였다.지역기록물의 체계화는 1984년 지방사 기록물을 조사하고 수집하기

위해 지방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루어졌는데,이

는 1987년 공포된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구체

화되었다.여러 기관을 통해 수집된 지방사 기록물은 1998년 10월 한국사

연구회의 주관으로,경기ㆍ수원ㆍ강원ㆍ충청ㆍ영남ㆍ전남ㆍ제주의 7개 지

역을 중심으로 시기별․주제별로 체계화하여 정리되었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역사 기록물들은 국내외 한국

학 연구 기반을 조성하여 동양학 연구의 본산을 형성하게 되었고,우리나

라 전통문화의 계승 및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지식정보자원으

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 기록물은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디지털화가 매우 저조하였는데,이는 역사

기록물의 양이 방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상업성이 떨어진다

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으며 영

구적으로 관리ㆍ보존되어야 하는 역사분야의 기록물은 국가 차원에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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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화를 진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1998년부터 1999년에 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부터 국가정보화정책 CyberKorea21에 의하여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에 있어서 전략적 5대 핵심 분야로 선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다.

역사 기록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역사 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였다.고문헌 및 목판 등은 시간이 지

나면서 훼손될 가능성이 많은데,이러한 기록물의 보존을 위해 원문 기록

물의 이미지화 및 디지털화를 실시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였다.‘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의 역사 기록

물 통합 검색 서비스는 학술 연구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역사분야의 지식정보자원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기

타 각종 사회 교육기관에서 교육 기록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또한,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해외 학계의 관심을

제고하여 한국학 연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21세기 국가 역량의 기본이 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바탕을 마련하였

다.역사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역사 인식을 고

취시키고,다양한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급 교양 정보의 서비스

로 이용자층의 다변화를 꾀하였으며,이용자들이 역사 기록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제,목록,연표,사진기록물 등 도움이 되는 보조 기

록물을 구축하도록 하여,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선행연구

선행연구는 역사 기록물의 수집에 관련된 연구,디지털화와 관련된 연

구,시스템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역사 기록물의 수집과 관련된 연구로는 윤소영,정지연,장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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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진,김미향의 연구가 있다.

윤소영(2009)21)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관리 업무를 조사하고,수집사

료 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해 연구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수집팀,사

료관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수집자료 관리시스템인 전자사료

관시스템과 전자도서관시스템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정리 인력의 전문화와 사서의 수집사료에 대한 이해,연구직의 적극적인

참여,기록물의 공유와 협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지연(2007)22)은 근현대 기록물의 중요성을 제시하고,근현대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수집활동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

점을 파악하고,개선방안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성

문화한다는 것과 필수 요소를 통해 기관의 사명과 목적에 맞는 수집정책

을 수립하고,법적 권한의 확보,기록물 유형에 맞는 수집 방법의 고안 등

을 제시하였다.

장윤희(2005)23)는 한신대학교의 역사 기록물 수집 분야 및 범주를 시간

적․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이를 토대로 한신대학교 역사 기록물 수

집정책 구성요소,기록관의 사명문 작성,수집 분야와 우선순위의 설정,

기록물 수집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최희진(2005)24)은 지방의 역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으로 기록물 관리기관 각각의 수집정책 수립 필요성을 주장하고,외국의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수집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수

집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

김미향(2004)25)은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국

내 지방 역사 기록물 기초조사 실태와 외국의 지방 역사 기록물 수집현황

21)윤소영.2009.수집사료 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

회지 ,26(1):371-387.

22)정지연.2007.근현대기록물 수집활동 체계화 방안-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

18:91-121.

23)장윤희.2005.대학기록물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5(1):23-46.

24)최희진.앞의 논문,2005.

25)김미향.2004. 지방 역사 자료 수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한국외국
어대학교 대학원,정보ㆍ기록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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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고,이를 통해 국내 지방 역사 기록물 수집의 주요 문제점을 정

리하였다.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집 주체의 정립,수집 정책

의 수립 및 수집 방법론 확립,기관 간의 협력을 제시하였다.

둘째,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연구로 강순애,안상민의 연구

가 있다.

강순애(2008)26)는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지역사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의 수집정책을 분석하였다.

세 기관 사이의 공동 활용을 위해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현

대지역사료협의회’를 두고,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각 기관과

연대하며,근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 개발 콘텐

츠의 이용과 개선,공공의 이용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또한 국

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

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안상민(2007)27)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한국국학진흥원을 대상으로 고문서 디지털화

현황,인터페이스,분류,인터넷을 통한 웹 접근성 등의 디지털화된 고문

서의 정보서비스의 행태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기록물 특성에

맞는 기술요소 제공,고문서 분류체계의 개선,고문서 이미지뷰어와 웹의

표준화,디지털화된 고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이미지 표준화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역사 기록물의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로는 서혜란,서은경,이소연,

오경주,정원식의 연구와 이건식,이남희의 연구가 있다.

서혜란,서은경,이소연,오경주,정원식(2006)28)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와 전자기록관리에 대해 정의하고,정부지식관리시스템,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고,미국과 유럽연합의 정보자원 통

26)강순애.2008.근ㆍ현대 지역사료 수집,DB구축 및 공동활용-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한국

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39-60.

27)안상민.2007. 고문서 웹서비스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남대학교 대학
원,기록보존학과.

28)서혜란,서은경,이소연,오경주,정원식.2006.통합적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국가기반 전자기록관

리시스템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1):3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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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관리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전자기록관리 기반의 통합적 정보자원관리 참

조모형을 제시하였다.

이건식(2006)29)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에 대해 연구하였다.사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위한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를 위해,정보검색과 검색결과 제시의 두 측면에서 12개의 역사분야 인터

넷 정보시스템이 채택한 기능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남희(2003)30)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배경과 취지,주요 내용,지식

정보자원관리계획,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와 지식정보자원표준화 실무위

원회를 소개하고,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참여기관과 구축 자료량을 밝

히고 있다.

29)이건식.2006.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 정보시스템의 기능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1):335-352.

30)이남희.2003.인문학과 지식정보화:｢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중심

으로. 인문콘텐츠학회 학술심포지움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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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총계

주관기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가

한국학중앙연구원 v v v v v v v v v v v 11

국사편찬위원회 v v v v v v v v v v 10

한국고전번역원 v v v v v v v v v v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v v v  3

독립기념관 v v  2

국가보훈처 v v  2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v  1

소 계 1 3 0 4 4 3 5 5 4 4 3 3 39

Ⅲ.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시기 구분

이 장에서는 1998년에서 2009년까지 국가기관ㆍ대학ㆍ단체별로 이루어

진 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를 참여기관 및 진행 업무,제도 등

의 변화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고,각 시기별 특징 및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는 크게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기(1998-1999)는 역사 기록물 정보화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이고,제2기

(2000-2003)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시작되고,국사편찬위원회가 주요

지식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시기이며,제3기(2004-2007)는 전문정보센터협의

회가 구성되어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가 활성화된 시기이고,제4기(2008-20

09)는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가 축소된 시기이다.

이를 종합하여 도표화하면,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 시기별 흐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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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v v v v v v v v  8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v v v  3

경상대학교 문천각 v v  2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v v  2

전북대학교 박물관 v v  2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v  1

순천대학교 박물관 v  1

소 계 0 1 0 1 1 1 3 4 5 3 0 0 19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v v v v v v v v v  9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v v  2

전쟁기념관 v  1

소 계 0 1 1 0 1 0 3 2 1 1 1 1 12

총 계 1 5 1 5 6 4 11 11 10 8 4 4 70

1.제1기 (1998-1999)

제1기는 역사분야 정보화가 진행된 시기로,1998년에서 1999년까지이다.

참여한 국가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전번역원이

며,대학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단체는 한국국학진흥원이다.

이 시기의 연차별 진행 업무를 살펴보면,1998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에서 ‘한국학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고,1999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국

사편찬위원회,한국고전번역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으

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32),한국국학진흥원은 ‘유교문

31)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투자효과 분석과 장기발전방안 과 국가지식

포털의 ‘지식 DB소개’를 재구성하였다.

32)1999년에는 고전국역총서․한국문집총간DB구축,한국학고전원문정보DB구축,장서각소장고전적

전산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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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종합정보DB’를 구축하였다.

이 시기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정보화가 시작되어 주관기관 선정,중복사업 조정,표준화 사업 등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다.

2.제2기 (2000-2003)

제2기는 2000년에서 2003년까지로,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시작되고 국

사편찬위원회가 주요지식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시기이다.

국가는 2000년 1월에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이어 ‘지식정보

자원관리 5개년 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기존에 이루어졌던 역사분야

정보화 사업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전략적으로 통합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한국학 및 한국문화 관련 교육자원

의 지식 정보화,한국 역사 관련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 활용의

효율성 제고,학술연구 및 교육의 발전,국민 실생활과 한국 역사 문화정

보의 밀접한 접목,한국 역사 정보의 전 세계적 보급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시작되었다.이러한 목표 하에 2000년 12월에 ‘한국역

사정보통합시스템’구축이 시작되었고,2001년 3월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종

합정보센터로 지정되면서 역사분야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가 본격화되었

다.33)

이 시기에 참여한 국가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한국

고전번역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독립기념관이고,대학은 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구원이며,단체는 한국국학진흥원이다.

연차별로 진행된 사업을 개관하여 보면,2000년에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유교문화종합 DB’를 2차로 구축하였다.2001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역

사분야 종합정보센터로 선정되어,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34)과

33)한국전산원.2001.11. 국가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로드맵 수립 .[서울]:한국전산원.pp.

137-143.

34)2001년에는 고전국역총서․한국문집총간DB구축,장서각소장고전적전산화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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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고전원문정보 디지털화를 진행하고,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2002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한국독립운동사 종합지

식정보시스템과 고전국역총서․한국문집총간 DB,한국학고전원문정보 DB,

장서각소장고전적전산화,유교문화종합정보 DB를 구축하였고,2003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고전국역총서․한국문집총간 DB,한국학고전원

문정보 DB를 구축하였다.

이 시기 디지털화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고전국역총서․한국문집총간 DB,한국학고전원문정보 DB,장서각

소장고전적전산화는 1999년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구축에 포함되었

다가 제2기에 별도의 사업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둘째,새로 주관기관이 추가되어 추진된 업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과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 종합지식정

보시스템’의 2개에 불과하다.

셋째,그 외에는 기존에 전개되던 업무의 추가 작업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는 법제나 예산 면에서의 지원이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제3기 (2004-2007)

제3기는 2004년에서 2007년까지로,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가장 활성

화된 시기이다.정보통신부 관계자의 노력으로 센터 운영과 기술 표준화,

연계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면서 지식정보자원관리가 활성

화 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가장 많은 주관기관이 참여한 시기로,국가기관은 국사편찬위

원회,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대학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경상대학교 문천각,명

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전북대학교 박물관,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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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박물관,단체는 한국국학진흥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쟁

기념관이 참여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전문정보센터협의회

를 구성하고35)협의회 내에 전문정보센터를 두었는데,2004년에 12개 기

관36),2005년에 14개 기관37),2006년에 19개 기관38),2007년에 20개 기

관39)이었다.이 기관 중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속한 기

관도 있고,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에만 참여한 기관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 전문정보센터는 2004년 네 번의 연

계협의회,2005년 한 번의 워크숍 및 협의회,2006년 두 번의 협의회,

2007년 한 번의 워크숍 등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기록물을 DB화 하였고,통합메타데이터,통

합디렉토리,DB구축 공정 등의 한국 역사 기록물 DB표준화(안)을 제시

하였다.또한 한적기록물 검색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신출 한자 정리 및

유니코드 컨소시엄 제출,연계 기관의 기존 구축 DB 목록 작성40)등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연차별로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한국여성사 지식정보자원,민주화

운동사료 DB,한민족전쟁사 관련자료 디지털화 사업,독립운동 관련 기록

35)국사편찬위원회.2005. 한국역사분야 전문정보센터협의회 워크샵 .[서울]:국사편찬위원회.p.2.

36)경상대학교 문천각,국가보훈처,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민족문화추진회,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서울대학교 규장각,성균관대학교 존경각,전쟁기념관,한국국학진흥원,한국여성개발원,한

국학중앙연구원.

37)경상대학교 문천각,국가보훈처,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민족

문화추진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서울대학교 규장각,성균관대학교 존경각,전쟁기념관,한국국

학진흥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학중앙연구원,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38)경상대학교 문천각,국가보훈처,국립문화재연구소,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동국대학교 중앙

도서관,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민족문화추진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서울대학교 규장각,성균관대학교 존경각,전북대

학교 박물관,전쟁기념관,한국국학진흥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학중앙연구원,국립중앙도서관 고

전운영실.

39)경상대학교 문천각,국가보훈처,국립문화재연구소,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동국대학교 중앙

도서관,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존경각,전북대학교

박물관,전쟁기념관,종로도서관,친일반민족행위조사위원회,한국고전번역원,한국국학진흥원,한

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40)국사편찬위원회.2005.6.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소개 .[서울]:국사편찬위원회.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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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유교문화종합정보 DB,한국경학자료 DB,남명학 관련 고문헌 원문

DB를 구축하였다.주관기관은 11개 기관으로,2003년에 참여한 기관 수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및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41),장서

각소장 국학자료 전산화작업,고전국역총서 및 한국문집총간,유교문화종

합정보,독립운동 관련 기록물,한국학고전원문 디지털화,지식정보기반

유교문화권 체험관광서비스,경상대학교 도서관 및 남명학연구소 소장 남

명학 관련 고문헌,한국경학자료 DB,한국 관련 서양고서 원문 DB,민주

화운동사료 DB,한국여성사 지식정보자원을 구축하였다.

2006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및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

스,한국학 고전원문정보,한국독립운동사 종합지식정보시스템,불교문화종

합 DB,고전국역총서 및 한국문집총간,유교문화권 기록자료 DB및 역사체

험 컨텐츠,장서각소장 국학자료,한국경학자료 및 족보 DB,한국 관련 서

양고서 원문 DB를 구축하고,호남지역 고문서 디지털화를 진행하였다.

2007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고전국역총서 및 한국문집총간,한

국학고전원문정보 디지털화,장서각소장 국학자료,유교문화권 기록자료

DB및 역사체험 컨텐츠,조선총독부관보 DB고도화 및 활용시스템을 구

축하고,호남지역 고문서 디지털화를 진행하였다.

이 시기 디지털화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제3기는 제2기에 비해 주관기관이 급격히 증가하였다.이는 국사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문정보센터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에 영

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제3기에는 본격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가 진행되었으나,국가기관

이외에 대부분의 대학과 단체들은 1～2년 정도의 단기적 참여에 그쳤고,

특히 대학은 10여 개의 핵심대학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대학의 참여가 미

진했던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도한 ‘역사 기록

물 정보화사업’에 핵심그룹인 14개 대학42)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식정보

41)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전번역원(구민족문화

추진회),한국학중앙연구원(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주관

기관이었는데,2005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단독으로 주관기관이 되어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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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의 역사분야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제4기 (2008-2009)

제4기는 주관기관의 수가 줄어든 2008년부터 2009년이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주관기관의 수는 2007년까지 증가하였다가,200

8년부터는 4개 기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이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

템’구축이 2007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이 시

기에 업무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2007년에 예산이 300억 규모로 축소되

어 DB구축보다는 ‘활용도’를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고,DB구축

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침에 따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참여한 국가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

중앙연구원이고,단체는 한국국학진흥원이다.

연차별 진행 내용은 2008년에 고전번역총서,장서각 소장 인물자료 DB,

유교문화권 기록자료 및 유적․유물 DB,비변사등록 DB,한국고대사료집

성 DB가 구축되었고,2009년에 비변사등록 DB,고전번역총서,장서각 소

장 인물자료 DB,유교문화권 기록자료 및 유적․유물 DB가 구축되었다.

이 시기의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제4기는 제3기에 비해 주관기관의 수가 대폭 축소하였는데,이는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예산의 감소 등이 주원인이었다.

둘째,제4기는 디지털화 사업이 급격히 감소한 시기이지만,장서각 소장

인물자료를 DB로 구축하는 등 세부적인 역사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활

동이 진행되었다.

역사 기록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시기 구분을 종합하여 보면,다음

42)역사 자료 정보화사업에 참여한 19개 대학 중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 주관기관 5개 대

학을 제외한 14개 대학이다.(가톨릭대학교 도서관,건국대학교 상허기념 도서관,경북대학교 도

서관,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부산대학교 도

서관,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영남대학교 도서관,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인하대학교 도서관,장

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전남대학교 도서관,충남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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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첫째,제1기(1998-1999)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체계적인 제도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된 시기

이다.

둘째,제2기(2000-2003)는 지식정보자원관리가 시작된 시기로,기존에 전

개되던 디지털화의 추가 작업을 주축으로 진행되었다.이는 아직까지 법

제정이나 예산 지원이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으로,이 시기에 새롭게 시작

된 사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과 독립기념

관의 ‘한국독립운동사 종합지식정보시스템’2개에 불과하다.

셋째,제3기(2004-2007)는 지식정보자원관리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로,가

장 많은 주관기관이 참여하였으며,‘한국 역사 자료 DB표준화(안)’이 제

시되었다.그러나 같은 시기에 진행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사 기록물 정

보화사업’(2004-2008)에 14개 대학이 참여하면서,핵심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대학의 참여가 부진했던 시기이다.

넷째,제4기(2008-2009)는 업무의 규모와 참여한 주관기관의 수가 감소

한 시기로,예산 규모의 축소로 인해 ‘활용도’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DB구축을 진행한 시기이다.

위와 같이 199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이루어진 역사 기록물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국가 차원의 역사 기록물 디

지털화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역사 기록물 정보화사업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연계과정에서

기존 정보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미흡한 상태로 디지털화가

지속되었고,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디지털화가 2000년부터 국가지식정보자

원관리에 포함되어 진행되면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역사 기록물 국가지

식정보자원의 정의 및 범주를 설정하지 못하였다.

둘째,‘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4개 기관(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전번

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

관하다가,2004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단독 주관기관이 되었다.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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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4～2007년까지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었지

만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셋째,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가 활성화되었던 2004～2007년 사이에 국가

기관의 주관기관 참여도는 증가하지 않았다.중요한 역사 기록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단기적으로 참여하였다가 배제된 것은

국가기관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또한,

전국의 대학 중 7개의 대학만이 참여하고,핵심적인 기록물을 가지고 있

는 대학은 배제되었다.역사 기록물 정보화에 참여한 14개의 대학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아,주요 대학의 역사분야 핵심 기록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넷째,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는 200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통

신부 주축의 사업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업무로 이관되고 예산도 축소되

었다.또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1차 마무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종

합적인 평가와 새로운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3개의 국

가 기관과 1개의 단체만이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불과

하고 대학들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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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역사 기록물 수집 실태 분석

이 장에서는 주관기관을 국가기관ㆍ대학ㆍ단체로 나누어,각 주관기관의

역사 기록물 수집 범위,방법,보유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수집 현황 및

대표적인 역사 기록물군을 파악하여 역사 기록물의 수집 실태를 분석하고

자 한다.

조사 분석한 국가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

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

명위원회의 7개 기관이고,대학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성균관

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경상대학교 문천각,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

연구소,전북대학교 박물관,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순천대학교 박물관의

7개 기관이며,단체는 한국국학진흥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쟁기념관

의 3개 기관이다.

1.수집 범위와 방법

역사 기록물의 수집 범위는 수집 기록물의 주제와 시대를 기준으로 국

가기관․대학․단체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주제는 한국사,문집 및 역사,왕실 및 지역사,여성사,인물,독립운동

사,식민지시대사,유학 등으로 나누었으며,시대는 고대 및 삼국,고려,조

선,일제강점기,근현대로 분류하였다.수집 방법은 구입,기증,기탁,교환,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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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집 범위

(1)국가기관

국가기관은 주로 조선시대,일제강점기,근현대의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

였고,기록물의 주제는 한국사,문집 및 역사(번역),왕실 및 지역사,여성

사,인물(국가유공자),독립운동사,식민지 시대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각 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고대 및 삼국,고려,조선,일제강점기,근현대의 한국

사 전반의 기록물을 수집하였는데 이는 한국고대자료,각종 고서,고문서,

해외기록물,각 지방자치단체․학교․사찰․향교․서원․문중․개인 소장

기록물 등이다.한국고전번역원은 조선시대의 한국문집과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여 번역하였으며,한국학중앙연구원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의 장서

각 소장자료,신한동사 경성지부 관련자료,귀환자료,대한제국기 의병전

쟁 관련자료,동학농민전쟁자료,민주화자료 등을 수집하였다.한국여성정

책연구원은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시대별 한국 여성의 변천

사와 관련된 도서,해방 후 현재까지의 북한 여성의 지위,한국여성의 생

활,여성정책,여성변천사,여성인물,여성정책사,여성 단체 활동사 등 여

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였고,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의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관련 기록물,독립운동사,해외 한국독립

운동사,의병에 관한 기록물 등을 수집하였으며,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

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 관련 기록물,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

하였고,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의 친일반

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및 결정 등을 위한 기록

물을 수집하였다.

국가기관의 역사 기록물 주제ㆍ시대별 수집 범위를 정리하여 도표화하

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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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국가기관의 역사 기록물 주제ㆍ시대별 수집 범위

구분 기관명 주제

시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v v v v v

한국고전번역원 문집 및 역사(번역) v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 및 지역사 v v 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사 v v v v v

국가보훈처 인물(국가유공자) v v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v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식민지시대사 v v

계 2 2 4 7 5

이와 같이 수집된 국가기관의 기록물들을 주제 및 시대에 따라 종합하

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사편찬위원회가 고대 및 삼국,고려,조선,일제강점기,근현대의

한국사 전반 기록물을 수집하였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사를 중심

으로 전시기에 걸쳐 고루 수집하였다.한국고전번역원은 조선시대의 문집

및 역사분야의 수집 기록물과 그 기록물을 번역한 기록물들을 소장하고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은 왕실 및 지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일제강점기부

터 근현대에 이르는 기록물들을 수집하였으며,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의 인물(국가유공

자),독립운동사,식민지시대에 관한 기록물들을 수집하였다.

둘째,역사 기록물 수집 범위를 시대별로 살펴보면,고대 및 삼국 2개,

고려 2개,조선 4개,일제강점기 7개,근현대 7개로 국가기관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 기록물을 많이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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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학

대학은 주로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였고,기록물의 주제는 왕

실,유학,남명학,한국학(외국어),호남 지역사,불교이다.

이를 각 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규장각

소장기록물을 비롯하여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왕실문서 등을 조

선총독부로부터 이관 받아 수집하였고,성균관대학교 존경각은 고대 및

삼국부터 조선시대의 한국경학( 書經 , 詩經 , 易經 , 論語  등 34권의

책)기록물을 수집하였으며,경상대학교 문천각은 조선시대의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인 南冥 曺植(1051～1572)의 사상과 경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연구를 진흥시키고자 경남 지역 여러 문중에서 기증한 고서,경남 지

역 유형문화재 등을 수집하였다.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조선시

대부터 일제강점기의 한국 관련 서양고서를 수집하였고,전북대학교 박물

관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의 전북 지역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였으며,동

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고대 및 삼국부터 조선시대의 불교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였고,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전남

지역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대학의 역사 기록물 주제ㆍ시대별 수집 범위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

음의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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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주제

시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왕실 v v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유학 v v v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 v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한국학(외국어) v v v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 지역사 v v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불교 v v v

순천대학교 박물관 호남 지역사 v v

계 2 2 7 4 1

<표 3-2>대학의 역사 기록물 주제ㆍ시대별 수집 범위

<표 3-2>의 7개 대학이 수집한 역사 기록물들의 주제 및 시대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왕실 중심의 기록물을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 중심으로 수집하였고,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

경각,경상대학교 문천각,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유학,남명학,불교의

주제를 특성화하여 집중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하였으며,명지대 국제한국

학연구소는 외국어로 쓰인 한국 관련 서적을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수

집하였으며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호남 지역사를 주

제로 하여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수집하였다.

둘째,역사 기록물 수집 범위를 시대별로 살펴보면,고대 및 삼국 2개,

고려 2개,조선 7개,일제강점기 4개,근현대 1개로 대학에서는 조선시대

의 역사 기록물을 주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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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체

한국국학진흥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쟁기념관의 3개 단체의 역사

기록물 주제ㆍ시대별 수집 범위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3-3>

과 같다.

구분 기관명 주제

시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 v v v v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v

전쟁기념관 전쟁사 v v v v v

계 2 2 2 2 2

<표 3-3>단체의 역사 기록물 주제ㆍ시대별 수집 범위

<표 3-3>을 통해 단체가 수집한 역사 기록물들의 주제와 시대별 수집

범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국학진흥원은 고대 및 삼국부터 일제강점기의 민간소장 국학

자료,영남사림문집 등을 수집하였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948년 이

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수집하였으며,전쟁기념관은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까지 전시기에 걸쳐 전쟁에 관한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둘째,역사 기록물 수집 범위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고대 및 삼국 2개,

고려 2개,조선 2개,일제강점기 2개,근현대 2개로,단체에서는 전시기에

고루 거쳐 기록물을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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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집 방법

수집 방법은 구입(원본,영인),기증,기탁,교환,기타로 구분하였다.

구입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으로,구입의 형태

는 원본과 영인으로 나누었는데,마이크로자료로 역사 기록물을 수집한

경우는 영인으로 분류하였다.기증은 기록에 대한 법적․물리적 권리를

보상받지 않고 이전하는 것43)이며,기탁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역사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이다.교환은 기관 간에 기록물을 주고받는 것

을 뜻한다.이 외의 수집 방법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1)국가기관

국가기관은 구입(원본,영인),기증,기탁,교환,기타 등의 방법으로 역

사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지를 방문하여 수집하거나,지방자료 조사위원이나

연구자에게 수집지원비를 지원하여 기록물을 구입하였다.또한 한국사 관

련 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을 이관 받거나 기록물을 교환하기도 하며,증언

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현재까지 명문화된 수집정책은 없으며,

사업이 진행 될 때마다 수집사업 방침 등을 작성하여 수집하고 있다.44)

한국고전번역원은 일반문집,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한국문

집총간 등의 기록물을 기증과 영인하는 것을 통해 수집하여 번역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역사 기록물을 마이크로자료 형태로 촬영하여 구입

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고,자료수집가나 문중의 기록물(전주 유씨,반남

박씨,광주 안씨)을 기증․기탁 받아 수집하기도 하였다.연구원 내에 별

도의 수집정책은 없었고,｢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기반을 두고 각 사

업에 따라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 관련 기록물을 구입 및 기증을 통해 수집하

였고,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자 포상을 위해 유공자에 대한 기록물을 수

43)한국기록학회.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역사비평사.p.67.

44)최희진.앞의 논문,2005.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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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는데,구입(영인)을 통해 수집하였다.또한 정규 직원 이외에 전문사

료발굴분석단을 따로 운영하여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지에서 국가유

공자에 대한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45)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사연구소’를 통해 한국독립운동사,민족운동사,

국난극복사 관련 기록물을 구입(원본,영인)의 방법으로 수집하였고46),친

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하였다.

국가기관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구분 기관명

수집 방법

구입
기증 기탁 교환 기타

원본 영인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v v
v

(이관)
v 증언채록

한국고전번역원 v v

한국학중앙연구원 v v 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v v

국가보훈처 v v

독립기념관 v v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v

계 4 6 3 2 1 1

<표 4-1>국가기관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

<표 4-1>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기관의 기록물 수집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기관 중 일관된 수집정책에 의해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은

없었고,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수집계획을 세워 기록물의

45)조혜경.2007. 일제강점기 해외소재 한국 관련 기록의 통합활용에 관한 연구 :컬렉션 기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기록관리학과.p.18.
46)조혜경.위의 논문,2007.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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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을 진행하고 있었다.

둘째,수집 방법은 구입(원본)4개 기관,구입(영인)6개 기관,기증 3개

기관,기탁 2개 기관,교환 및 기타 1개 기관이었다.구입(원본)은 국사편

찬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에서 실시하였고,

구입(영인)은 국내외에 흩어진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자료조사

위원,연구원,자료조사분석단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수집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기증․기탁 방법은 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

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

우 지방에 흩어진 문중기록물을 마이크로자료로 촬영해서 수집하는 과정

에서 기록물을 기증․기탁하도록 유도하여,장기기탁 방식으로 많이 수집

될 수 있었다.한국고전번역원은 기증․기탁 방식 외에 각 기관에 흩어진

문집 및 지방사 기록물을 영인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2)대학

대학은 구입(원본,영인),기증,기탁,기타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수집

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왕실 및 정부 문서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이 중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구입한 고문서는 소량에 불과하고,대

부분은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통치의 일환으로 수집

한 기록물이 이관된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은 ‘국학․동양학 연구자료 확충 5개

년 계획’을 추진하고,구입(원본,영인)을 통해 경서류,국문학 관계 자료,

유학자료,성균관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또한,省軒 李炳憙,重齋 金榥

등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한적 자료를 기증받아 수집하기도 하였다.

경상대학교 문천각은 경남 지역에 산재한 개인 및 문중 소장 고문헌을

지속적으로 기증 및 구입(영인)하면서 수집하였고,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

연구소는 ‘한국관계고서찾기운동본부’를 통해 세계 각국의 한국 관련 문헌

들을 구입(원본,영인)하였다.



- 35 -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고문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수들의 노력으로

고문서를 수집하였는데,문화재지표조사,동산문화재조사,유물조사 등의

조사로 발굴된 전라북도 지역 고문서 등 역사 기록물을 구입(영인),기증,

기탁의 형태로 수집하였다.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구입(원본,영인)및

기증을 통해 수집한 불교 관련 기록물이 10만여 권인데,국보․보물급의

귀중본을 비롯한 고서를 수집하였고,개인 소장자에게 기증받은 기록물은

전촌 문고,석상 문고를 형성하고 있다.순천대학교 박물관은 구입(영인)

및 기증,기탁을 통해 전라남도 지역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대학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4-

2>와 같다.

구분 기관명

수집 방법

구입
기증 기탁 교환 기타

원본 영인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v
v

(이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v v v

경상대학교 문천각 v v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v v

전북대학교 박물관 v v v 문화재 지표조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v v v

순천대학교 박물관 v v v

계 4 6 5 3 0 1

<표 4-2>대학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

<표 4-2>의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대학은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기록물을 특화하여 수집하였는데,

수집 방법은 구입(원본,영인),기증,기탁,기타 등으로 다양하였으며,구

입(원본)4개 기관,구입(영인)6개 기관,기증 5개 기관,기탁 3개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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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기타의 방법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조사를 통한 발굴 기록물

수집이 있었다.

둘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시대 왕실도서의 90% 이상

을 조선총독부로부터 이관 받았고,일부 기록물은 구입에 의존하였다.성균

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동국대학

교 중앙도서관은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기록물까지 폭넓게 많은 기록물을 구입하였다.경상대학교 문천각,

전북대학교 박물관,순천대학교 박물관은 각 지역에 속한 기록물들을 집

중적으로 수집하였고,기증․기탁을 유도하여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3)단체

단체는 주로 기증,기탁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영남 지방의 서원,문중 및 개인 소장자로부터 유교

관련 국학자료를 구입(영인),기증,기탁을 통해 수집하였다.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사료,박물사료,시청각기록물 등을 구입

(영인)및 기증,기탁의 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전쟁기념관은 전쟁 관련

기록물을 기증,기탁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단체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4-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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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단체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

구분 기관명

수집 방법

구입
기증 기탁 교환 기타

원본 영인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v v v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v v v

전쟁기념관 v v v

계 1 2 3 3 0 0

단체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단체는 주로 기증,기탁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둘째,수집 방법은 구입(원본)1개 기관,구입(영인)2개 기관,기증 및

기탁이 3개 기관이었다.전쟁기념관은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

의 전쟁사 관련 기록물을 구입하였고,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 소장 국학

기록물을 수집하였으며,미공개 기록물을 조사․발굴하는 과정에서 귀중

한 기록물을 영인하기도 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였다.세 기관은 모두 위

탁관리방식과 기증제도를 통해 많은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2.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

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은 각 기관 역사 기록물을 고서,고문

서,도서,시청각기록물,마이크로자료,신문,책판,서화,박물 등의 형태로

분류하고,각 항목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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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기관

국가기관은 고서,고문서,도서,시청각기록물,마이크로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기관별 보유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고서 20,812책,고문서 48,930점,도서 197,737권,시청

각기록물 21,741건,마이크로필름 30,571롤,귀중자료 197책 등을 소장하고

있다.한국고전번역원은 고서 1,126종 945책,도서 1,018종 21책을 소장하

고 있고,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고서 513,305책,고문서 648,253점,시청각기

록물 288건,마이크로필름 13,640롤,박물 602개를 보유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도서 39,780권,시청각기록물 246건을 소장하고

있고,국가보훈처는 고서 137책,고문서 15,235점,신문 2,013건을 수집하

여 보유하고 있으며,독립기념관은 고서 25,030책,고문서 30,482점,시청

각기록물 14,302건,서화 512점,박물 15,048개를 보유하였고,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고문서 1,947점,도서 6,869권,시청각기록물 83건,

마이크로필름 421롤,신문 631권을 소장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자료 보유현황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기관은 고서,고문서,도서,시청각기록물,마이크로자료,신문,

서화,박물을 보유하였는데,고서는 5개 기관,고문서는 5개 기관,도서는

4개 기관,시청각기록물은 5개 기관,마이크로자료는 3개 기관,신문은 2

개 기관,서화는 1개 기관,박물은 2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

둘째,국사편찬위원회는 고서,고문서,도서,시청각기록물,마이크로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고루 보유하고 있으며,한국학중앙연구원도

고서,고문서,시청각기록물,마이크로자료,박물 등 여러 형태의 기록물을

소장하였다.독립기념관은 고서,고문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전시를 위해 시청각기록물,박물,서화 등의 기록물을 다량 보유

하고 있다.국가보훈처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많은 양의 신

문을 보유하고 있으며,한국고전번역원은 수집한 고서를 바탕으로 색인,

해제 등을 발간한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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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국가기관은 고서,고문서,도서 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기록물도

고르게 보유하고 있으며,다른 기관에서는 수집하지 않는 신문을 보유하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대학

대학의 보유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고서 174,834책,고문서 50,690점,책

판 17,821장,박물 307,654개를 소장하고 있고,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

원존경각은 한적 7만여 책,동아시아학 관련 학술서적 및 일반자료 7만여

권을 보유하였으며,경상대학교 문천각은 고문서 22,000점,양장 영인본

도서 20,000권,책판 1,425장,박물 20,005개를,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

소는 고서 10,616책을 소장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고문서 18,182점,서화 2,050점,박물 9,348개를 보

유하였고,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고서 30,000책,도서 908,732권을 소장

하였으며,순천대학교 박물관은 고문서 696점,서화 5,925,박물 2,208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자료 보유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대학은 고서,고문서,도서,책판,서화,박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서는 4개 기관,고문서는 4개 기관,도서는 3개 기관,책판은 2개 기관,

서화는 2개 기관,박물은 4개 기관에서 보유하였다.

둘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고서,고문서,책판,박물을 보

유하고 있는데,민간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궤’등 다양한 박물이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과 동국대

학교 중앙도서관은 고서와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데,동국대학교는 국내

최대 불교 자료 소장처이기도 하다.경상대학교 문천각은 고문서,도서,

박물 등을 비슷한 비율로 보유하였고,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수집기록물 중 박물의 비중이 높다.순천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서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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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대학은 고서,고문서,도서와 서화,박물을 주로 소장하였는데,서

화,박물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박물관의 영향으로 보인다.동국대학교중앙

도서관은 타 기관과 비교하여도 탁월하게 많은 양이 도서를 보유하고 있

으며,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경상대학교 문천각에서는 많은

양의 책판을 보유하고 있다.

3)단체

단체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한국국학진흥원은 고문서 83,299책,고문서

120,228점,책판 56,729장,서화 1,399점,박물 1,990개를 수집하였고,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는 도서 530,000권,시청각기록물 160,000건,박물 10,000

개를 보유하였으며,전쟁기념관은 박물 9,000여 개를 보유하였다.

단체의 보유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단체는 고서,도서,시청각기록물,책판,서화,박물을 보유하였는

데,고서는 1개 기관,고문서는 1개 기관,도서는 1개 기관,책판은 1개 기

관,서화는 1개 기관,박물은 3개 기관이 보유하였다.

둘째,한국국학진흥원은 고문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다량의 책

판을 보유하였으며,고서,서화,박물도 소장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는 근현대의 기록물을 수집하기 때문에 사진,영상 등의 다른 기관에 비

해 뛰어나게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전쟁기념관의 소장 기록물은 박

물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셋째,단체에서는 모두 박물을 수집하였고,한국국학진흥원에는 다량의

책판을 보유한 것이 특징적이다.

국가기관ㆍ대학ㆍ단체별 역사 기록물 보유현황을 종합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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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대학 단체

계
국사편찬

위원회

한국고전

번역원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국가

보훈처

독립

기념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서울대 성균관대 경상대 명지대 전북대 동국대 순천대

한국국학

진흥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쟁

기념관

고서 20,812
1,126종 

945책
513,305 ․ 132 25,030 ․ 174,834 70,000 ․ 10,616 ․ 30,000 ․ 83,299 ․ ․ 928,973

고문서 48,930 ․ 648,253 ․ 15,235 30,482 1,947 50,690 ․ 22,000 ․ 18,182 ․ 696 120,228 ․ ․ 956,643

도서 197,737
1,018종 

21책
․ 39,780 ․ ․ 6,869 ․ 70,000 20,000 ․ ․ 908,732 ․ ․ 530,000 ․ 1,773,139

시청각

기록물
21,741 ․ 288 246 ․ 14,302 83 ․ ․ ․ ․ ․ ․ ․ ․ 160,000 ․ 196,660

마이크

로자료
30,571 ․ 13,640 ․ ․ ․ 421 ․ ․ ․ ․ ․ ․ ․ ․ ․ ․ 44,632

신문 ․ ․ ․ ․ 2,013 ․ 631 ․ ․ ․ ․ ․ ․ ․ ․ ․ ․ 2,644

책판 ․ ․ ․ ․ ․ ․ ․ 17,821 ․ 1,452 ․ ․ ․ ․ 56,729 ․ ․ 76,002

서화 ․ ․ ․ ․ ․ 512 ․ ․ ․ ․ ․ 2,050 ․ 5,925 1,399 ․ ․ 9,886

박물 ․ ․ 602 ․ ․ 15,048 ․ 307,654 ․ 20,005 ․ 9,348 ․ 2,208 1,750 10,000 9,000 375,615

계 319,791
2,144종 

966책
1,176,088 40,026 17,380 85,374 9,951 550,999 140,000 63,457 10,616 29,580 938,732 8,829 263,405 700,000 9,000

<표 5>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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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의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역사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며,대학 중에서는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단체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가장 많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보유 현황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기록의 형태는 도서이고,가

장 적은 양의 기록물은 신문이다.

셋째,고서와 고문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시청각기록

물과 마이크로자료,신문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다.책판과

서화는 대학과 단체에서 주로 보유하였고,박물은 일부 국가기관 및 대학

과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기관별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

이 장에서는 각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역사 기록물군을

국가기관ㆍ대학ㆍ단체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국가기관

각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기록물군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각 시대별 기록물

을 수집하였는데,대표 기록물군은 중국 문헌 중 한국 고대사 부분을 발

췌한 고대사 기록물,비변사등록․중추원 조사자료․각사등록 등 조선시

대 기록물,국내외 항일문서․통감부 문서 등과 같은 일제강점기기록물,

휴전회담 회의록․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 문서 등 근현대기록물 등이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국역총서,국역조선왕조실록 등 ‘국역자료’와 한국

문집총간 등 ‘문집’이 기록물군을 이루고,한국학중앙연구원의 수집 기록물



- 43 -

군은 왕실소장,문중소장 문서 등인데,이를 분석하여보면 왕실소장문서는

궁중의례류․오군영 관계기록물 등이고,전국 문중에서 수집한 고문서는

재산상속문서․계약문서 등이며 민요 및 설화연구를 위해 전국에서 직접

음성 채록한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관련된 법,정치,교육,노동,통계,가족,보

건,복지,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여성 문제와 관련된 기록물군을 구성하

였고,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의 일본 통치 기록물인 수형인명부,재소자

신분카드,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 등을 대표 기록물군으로 볼 수 있다.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시대의 선언서,격문,3․1운동 관련 기록물,대

한민국 임시정부 관련기록물,미주흥사단 문건 등 독립운동사 관련기록물

을 주로 수집하였고,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의 친일

파 관련 기록물이 기관의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이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6-1>과 같다.

구분 기관명 주제 시대 대표적 기록물군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고대 및 

삼국~근현대

고대사(중국 문헌 발췌 기록물), 

조선시대사(역사 기록물),

일제강점기(독립운동 및 친일 관련), 

근현대(근대정치, 신문, 사료총서)

한국고전번역원
문집 및

역사(번역)
조선

국역(역사 기록물), 

문집(한국문집총간)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 및 지역사 조선~근현대

장서각 소장(궁중 문화, 역사 기록물),

문중 소장(재정 관련), 

음성채록(민요, 설화)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여성사

고대 및 

삼국~근현대
여성(법, 정치, 교육, 노동 등) 기록물

국가보훈처
인물

(국가유공자)

일제강점기

~근현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및 일제 통치 관련)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독립운동)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식민지시대사

일제강점기

~근현대
친일파(역사 기록물)

<표 6-1>국가기관의 대표적 기록물군

국가기관 대표적 기록물군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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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는 고대 및 삼국․조선․일제강점기․근현대 기록물군을

이루고 있고,한국고전번역원은 국역,문집을 기록물군으로 구성하고 있으

며,한국학중앙연구원은 왕실소장문서․문중소장문서가 기록물군을 이루

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기록물군은 여성 정책사 등 여성 관련 기

록물이고,국가보훈처의 기록물군은 수형인명부,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등

일제강점기 기록물이며,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의 선언서,격문 등이 기

록물군을 이루고 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친일

파 관련 기록물군을 형성하였다.

2)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下膳狀,五功臣會盟錄,備忘記 등의

국왕문서,令旨,令書,圖署牌旨 등의 왕실문서,上疏草,啓文,啓本 등의

관부문서,土地賣買文記,土地賣買文記 牌旨,土地賣買文記 考音 등의 사

인문서 등의 기록물군을 형성하고 있다.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

경각은 四書( 論語 , 孟子 , 大學 , 中庸 ),五經( 詩經 , 書經 , 易經

 , 禮記 , 春秋 )등 경학,동아시아학과 관련된 기록물을 대표적으로 보

유하였다.

경상대학교 문천각의 기록물군은 남명학과 관련된 것으로,학기유편․년

보․문인록․덕천서원 관련 기록 등 남명 조식 관련 고문헌,산해사우연

원록․덕천서원원생록․산해연원록․덕천사우연원록 등 남명 조식과 교류

한 인물의 고문헌,경상우도 지역의 문집류․기록류․고문서류․책판류

등이다.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한국관계고서찾기운동본부’의 수

집 활동을 통해 해외(지역)에 있는 덴마크어,네덜란드어,영어,프랑스어,

독일어,헝가리어,이탈리아어,라틴어,노르웨이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

스웨덴어,러시아어 등 한국 관련 서양고서를 대표적으로 보유하였다.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전라북도 지역 호남학 관련

기록물을 대표 기록물군으로 형성하였다.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불교

를 주제로 관련 역사 기록물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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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대표적 기록물군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표 6-2>와 같다.

<표 6-2>대학의 대표 기록물

구분 기관명 주제 시대 대표적 기록물군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왕실 조선~일제강점기

규장각 소장(왕실, 국왕, 관부, 사

인문서), 고지도, 국보, 보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유학

고대 및 

삼국~조선
경학, 동아시아학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 조선
남명학

(인물 관련, 경상우도지역 기록물)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한국학(외국어) 조선~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서양고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 지역사 조선~일제강점기 호남 지역 기록물(역사 기록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불교
고대 및 

삼국~조선
불교(한국불교전서, 한글대장경)

순천대학교 박물관 호남 지역사 조선~일제강점기 호남 지역 기록물(역사 기록물)

대학의 대표적 기록물군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국왕․관부․사인문서 등을 기록물군

으로 형성하고 있다.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은 경학,동아시

아학 관련 기록물을 주로 보유하고 있으며,경상대학교 문천각은 덕천서

원 관련 기록․경상우도 문집류 등 남명학 관련 기록물을 대표 기록물군

을 이루고 있다.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덴마크어,영어,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한국 관련 서양고서를 대표 기록물군으로 볼 수

있다.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호남 지역 관련 기록물

을 주로 보유하고 있으며,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한글대장경 등 불교

관련 기록물군을 형성하고 있다.

3)단체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 소장 국학자료와 관련된 기록물군을 형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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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사림문집,문집상세해제,영남사림일기,도산서원 고문서,명문가 고문

서가 이에 해당하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960년대 4ㆍ19혁명,6ㆍ3한

일회담반대 등,1970년대 유신반대투쟁,민청학련ㆍ인혁당사건 등,1980년

대 5월 광주항쟁,민주화 대투쟁(6월항쟁)등 사회 각 부문별로 활발하게

전개된 노동운동ㆍ농민운동ㆍ도시빈민운동ㆍ인권운동ㆍ학생운동,지역활

동 등과 관련된 기록물군을 형성하며,전쟁기념관은 6․25전쟁과 월남전

쟁 등 전쟁에 관한 기록물군을 이루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6-3>과 같다.

<표 6-3>단체의 대표적 기록물군

구분 기관명 주제 시대 대표적 기록물군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
고대 및

삼국~일제강점기
유교(역사 기록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근현대 민주화운동(역사 기록물)

전쟁기념관 전쟁사
고대 및

삼국~근현대
전쟁(역사 기록물)

지금까지 살펴 본 국가기관․대학․단체별 수집 범위 및 방법,기관별

역사 기록물 보유 현황,기관별 대표적 역사 기록물군 등 역사 기록물 수

집 현황의 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다음과 같다.

첫째,각 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주제와 시대별 수집 범위를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목적에 따라 고대 및 삼국,조선,일제강점기,

근현대의 시기에 이르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대학은 왕실 및 정부

기록물,유학,남명학,불교 관련 기록물 등 각 대학별로 특정 주제와 관

련된 기록물을 특화하여 수집하고 있는데,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기록물

이 주종을 이룬다.단체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국학자료,1948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까지의 전쟁 관련

기록물 등을 수집하고 있다.

둘째,수집 방법은 구입(원본,영인),기증,기탁,교환,기타 등의 여러

방법이 있다.국가기관에서는 구입(영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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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방 문중기록물 수집 과정에서 장기기탁 방식의 기

록물수집이 많이 이루어졌다.대학이나 단체는 기증을 통해 기록물을 수

집한 경우가 많은데,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소장하고 있는 조

선조 왕실도서의 대부분을 조선총독부에서 이관 받았고,동국대학교 중앙

도서관의 불교 기록물은 고서의 기증이 많았다.한국국학진흥원은 영남

지방의 문중 및 개인 소장자로부터 유교 관련 국학 자료를 위탁관리 방식

으로 수집하였다.이밖에도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같이 문화재나 유물조사

를 통한 발굴 기록물을 기증,기탁의 형태로 수집한 경우도 있다.

셋째,기관별 역사 기록물의 보유 현황은 고서,고문서,도서,시청각기

록물,마이크로자료,신문,책판,서화,박물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보

유하고 있으며,역사 기록물의 특성상 고서 및 고문서,박물,마이크로 자

료의 비중이 높다.마이크로자료가 많은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

앙연구원의 현지에서 기록물을 수집한 결과이고,박물이 많은 것은 전북

대학교 박물관,순천대학교 박물관 등 박물관의 영향으로 보인다.

넷째,대표적 기록물군은 각 기관 고유의 목적에 따라 형성되었는데,국

가기관은 고대 및 삼국사부터 근현대까지의 시대사 기록물,왕실․문중

소장 문서,일제강점기 기록물,문집 및 국역 자료,여성문제 관련 기록물

등으로 대표 기록물군을 형성하고 있다.대학은 왕실․관부․사인문서,경

학․동아시아학 관련 기록물,남명학 기록물,불교 관련 기록물과 한국 관

련 서양고서,호남지역 관련 기록물 등 특정 주제나 지역과 관련된 기록

물군을 형성하고 있다.단체는 민간 소장 국학자료,민주화운동 관련 기록

물,전쟁 관련 기록물을 대표 기록물군으로 형성하고 있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역사 기록물 수집 현황의 실태 분석에 나타나

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기관 중 국사편찬위원회만이 한국사 전반과 고대부터 현대까

지의 기록물을 포괄하여 수집하고 있고,나머지 6개의 국가기관,7개의 대

학 및 3개 단체는 각 기관별로 특성화된 주제와 시대를 제한하여 기록물

을 수집하였는데,수집 기록물의 주제는 왕실,유학,여성사,인물,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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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사,식민지시대사,호남 지역사,민주화운동,전쟁사,문집 및 번역

기록물,한국 관련 외국어기록물 등으로 다양하고,시대 범위는 조선시대

와 일제강점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고대 및 삼국,고려와 근현

대 기록물이 적은 편이다.이에 따라 포괄적인 주제와 시대별 역사 기록

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방대한 역사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

립중앙도서관과 특성화된 기록물군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핵심 대

학들과 연계하여 역사 기록물의 주제와 시기를 조정하면서 그 범위를 확

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역사 기록물의 수집 방법은 국사편찬위원회를 제외하면 각 기관들

은 일관된 기록물 수집정책이 없고,관련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별

도의 수집계획을 세워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국가기관의 경우 구입(영

인)의 방법을 강화하였는데,그 중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방의 문중 기록

물을 장기기탁 방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집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 없었다.

셋째,대학의 경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이관된 왕실기록물

만을 소장하고 기록물을 거의 수집하지 않았으며,대학의 일부와 단체는

기증․기탁 형태의 수집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기관별로 일관된 수집

정책이 없이 관련된 사업에 제한하여 적극적인 수집 방법인 구입(영인),

기증,기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는 기증보다는 기

탁 기록물이 많은데,기탁은 일시적으로 기록물을 위임받은 것으로 기록

물의 소유자가 언제라도 요구하면 되찾아 갈 수 있어 기곽이 역사 기록물

을 수집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넷째,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 기록물은 고서,고문서,도서,시청

각기록물,마이크로자료,신문,책판,서화,박물 등의 다양한 형태이다.그

중에서도 역사 기록물의 특성상 고서 및 고문서,마이크로자료,박물이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핵심 기록물은 고서,고문서,도서 형태

의 기록이고,이러한 형태의 기록물 비율이 매우 취약하여 이에 대한 체

계적인 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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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역사 기록물 디지털화 실태 분석

이 장에서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의 통합시스템인 ‘한국역사

정보통합시스템’과 각 주관기관별 DB의 구축현황을 분석하고,이를 통해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DB구축

1)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전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역사 기록물의 전체 기록물 목록 및 기본 서

지사항,소장처 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며,본문정보는 해

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국가지식정

보자원관리 역사분야의 주요지식제공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47)를 중심으로

구축된 통합시스템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89년 ‘전산화 추진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역사

기록물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발판을 삼고자 했으나,당시

는 예산과 인력 면에서 매우 열악하여 소장 기록물 목록과 한국사연구휘

보,비변사등록 등을 대상으로 한 색인 작업 등 기초 기록물의 목록과 연

구현황을 구축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 후 인터넷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가 홈페이지

를 개설하였고,1997년 소장기록물 목록,한국사 논저목록 등을 제공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실시하였다.1999년에 정보화의 일환으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구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

47)역사분야 주요지식제공기관으로서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관문 확충(통합 메

타데이터 DB구축을 통한 연계,통합 디렉토리 서비스 개선,한적자료 검색시스템 성능 향상,영

문 웹페이지 개발),전문정보센터 기술 지원,역사분야 정보화 표준화 선도,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기능적 콘텐츠 개발,역사 기록물 정보화 사업의 국제협력강화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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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역사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2000년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사 기초원전기

록물,한국근현대잡지기록물,한국근현대신문기록물 등 국가지식정보자원

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정보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의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해오다가,2005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단독으

로 주관하게 되었다.2006년에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데이터표준화 작업’

과 한국사연구휘보 웹서비스 및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다중분류 서비스

(형태별,시대별,주제별,수집 소장처별 분류 서비스)등을 통해 효율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2007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구축사

업을 통해 구축한 기록물을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URL(http://db.history.

go.kr)로 분리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로 운영하도록 하였다.48)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보다 편리한 역사 기록물 통합검색을 위해

통합디렉토리 서비스와 편년자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통합디렉토리

서비스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연계된 전문정보센터의 기록물 전체에

대한 통합분류체계인데,3단계 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1단계는 기록

물 형태에 따라 고도서,고문서,도서,문서,연속간행물,고전 국역서,연

구기록물,목록ㆍ해제,인물,지도,사전,연표,멀티미디어 기록물,유물․

유적의 1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2단계와 3단계 분류는 연계되는 기록물

의 구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각 항목에 맞게 유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편년자료 서비스는 편년체 자료만 따로 모아 날짜별로 기사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조선왕조실록을 태조부터 순종까지,근현대신문자

료를 189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하

지만 이 통합시스템에서는 부분적으로 주관기관간의 관련 데이터 제공 및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

고,이를 해결하기 위해 DB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이 필요성

으로 제기되었다.49)

48)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사 DB소개’<http://db.history.go.kr/front/intro/intro

FrameSet.jsp>cited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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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DB구축 현황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역사 기록물을 서지정보,텍스트,이미지로

디지털화하였다.이를 각 항목별로 정리해보면,서지정보 7,345건,텍스트

396,845건,이미지 564,276면으로 방대한 양을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구축한 기록물은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

까지에 이르는 전반적인 역사 기록물로,이를 시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 및 삼국 기록물로는 한국고대사료집성과 중국정사조선전 등이 있

고,조선시대 기록물은 각사등록,비변사등록,국역비변사등록,고종시대사

가 있으며,일제강점기 기록물은 국내외항일운동문서,한국독립운동사기록

물,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직원록자료,중추원조사자료,일제침략하 한

국36년사,친일파 관련문헌,일제사회사상운동기록물,주한일본공사관기록,

통감부문서,대마도종가문서자료집이 있다.근현대 기록물은 한국근현대인

물기록물,한국근현대잡지기록물,한국근현대신문기록물,근현대회사조합

기록물,반민특위조사기록,이승만서한철,미군정기 군정단․군정중대문서,

휴전회담 회의록,유엔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미국무부 문서,유엔한국임

시위원단 관계문서,근대한일외교기록물,동학농민혁명 일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분야사별 연표(주제별연표)와 한국사료총서,사진․유리․필름

기록물,대한민국사,한국사연구휘보,한국고지도목록,한국근대지도기록물

등도 디지털화하였다.

2.주관기관별 DB구축

주관기관별 DB구축은 DB구축 범위와 DB에 수록된 기록물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DB구축 범위는 수집 범위와 동일하게 주제와 시대별

로 분류하였는데,주제는 한국고대사료,한국역대인물,여성사,경학,남명

49)강순애.2007.한국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書誌學硏究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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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민주화운동,전쟁사 등으로 나누었고,시대는 고대 및 삼국,고려,조

선,일제강점기,근현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DB 수록 기록물 유형은 원문정보(서지정보,텍스트,이미지),음성 및

동영상 정보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구축 현황을

정리하였다.

1)DB구축 범위

(1)국가기관

국가기관은 7개의 기관이 총 9개의 DB를 구축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개의 DB를 구축하였고,이 두 기관을 제외한 5개 기

관은 각각 1개의 DB를 구축하였다.

각 기관별 DB구축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비변사등록 DB’,‘한국고대사료집성 DB’를 구축하였

다.50)‘비변사등록 DB’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조선시대 광해군 9년(161

7)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12대에 걸친 276년간의 기록인 273책을 대상

으로 하였다.2008년에 구축한 ‘한국고대사료집성 DB’는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한국고대금석문(1～3),일본육국사 한국관계기사(원문ㆍ역주),한

국고대금석문자료집(Ⅰ～Ⅲ)을 대상으로 하여 구축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1999년,2001～2007년에 ‘한국고전종합 DB’를 구

축하였는데,이는 고전번역서,국고문헌(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일성

록),한국문집총간,국학원전(고려도경 외 14종),경서성독 자료를 디지털

화한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와 ‘한국역대인

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는 1999년,2001～2007년에 걸쳐 왕실도서관 장서각에서 소장해오던 궁중

50)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비변사등록 DB’,‘한국고대사료집성 DB’를 구축하

였으나,‘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앞서 정리한 바 있으므로 주관기관별 DB구축

에서는 ‘비변사등록 DB’와 ‘한국고대사료집성 DB’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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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역사 기록물 및 고문서 기록물,조선시대 실생활 관문서,유명가문의

고서를 비롯하여 민요,설화와 민간에서 편찬한 역사 기록물,족보,음성

기록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은 2005년,

2006년,2008년에 조선시대의 주요한 인물 15,500명과 대표적 관직 1,000

개,국내의 주요 성씨 600개에서 배출된 인물,조선시대 과거합격자에 대

한 신상정보 등 약 9만 9천여 명에 대한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1년,2004년,2005년에 걸쳐 ‘한국여성사지식정

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이 DB는 한국 여성 관련 자료집(고대편～근대

편)을 중심으로 하여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의 여성 관련 사료와 주요

문헌기록물 등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공훈전자사료관’을 2004～2005년에 구축하였는데,이는 독

립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포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운동

사료,포상관련자료,국내외 폭도편책 및 판결문 사료,독립운동가 증언

녹취록,공훈록 참여자 명부,미포상 기록부 등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독립기념관에서는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을 2000～2002년,2004～

2006년에 구축하였는데,이 DB는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독립운

동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활용시스템’을 2

007년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구

축하였는데,이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발간된 조선총독부관보를 디지

털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구축한 DB명과 각 DB의 시대별 범위를 정리

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7-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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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구축DB명

시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 DB v

한국고대사료집성 DB v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 v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v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v 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 v v v v v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v v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v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선총독부 관보시스템 v

계 2 2 5 4 2

<표 7-1>국가기관의 구축 DB명과 시대별 범위

<표 7-1>을 토대로 하여 국가기관이 구축한 DB명과 시대별 범위를 종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고대사자료와 비변사등록을 중심으로 DB를

구축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사에 관한 기록물을 고대 및 삼국

부터 근현대까지 DB로 구축하였고,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문집 및 역사(번역),장서각 소장 기록물 및 한국역대인물에 대한 기록물

을 디지털화하였다.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고,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사

관련 기록물을 DB로 구축하였으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관보를 디지털화하였다.

둘째,시대별 범위를 살펴보면,고대 및 삼국 2개,고려 2개,조선 5개,

일제강점기 4개,근현대 2개로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물을 주로 디지털화



- 55 -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대학

대학은 각 주관기관별로 하나의 사업에 참여하여,총 7개의 DB를 구축

하였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1999년부터 2001～2007년에 걸

쳐 조선시대부터 근대 정부의 문서 및 고지도,왕실자료,내각일력,조선

시대 생활상 기록물,사회사 기록물,근대정부 기록류 및 고도서를 대상으

로 DB를 구축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은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을 2004년부

터 2006년까지 구축하였으며,1988년부터 1999년까지 11년에 걸쳐 수집된

방대한 한국경학자료집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상대학교 문천각에서는 2004～2005년에 ‘남명학고문헌시스템’을 구축

하였는데,경상대학교 문천각 소장의 고서 2만여 권과 남명학연구소 소장

의 남명 조식 관련 고문헌,교유인물들의 고문헌,경상우도 지역의 문집

류,기록류,고문서류,책판류 등의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였다.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에서는 2005～2006년에 ‘명지대학교 국제한

국학연구소’를 구축하였는데,이는 ‘명지대-LG연암문고’소장기록물 중에

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발간된 한국 관련 서양고서 총 482권을 대상으

로 한 것이다.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는 2006～2007년에 ‘호남기

록문화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이 DB는 초기 구축단계였던 2006년에는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주관기관이 되고 원광대학교 박물관,전주역사박물

관,세덕각 등이 참여하여 전북 지역 고문서 1만여 점을 구축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대학교 박물관이,전라남도에서는 순천대

학교 박물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국립전주박물관,전주역사박물관,원광대

학교 박물관,남원향토박물관,진안역사박물관,목포대학교 박물관,전남대

학교 박물관,조선대학교 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7,500여 점을

추가로 구축하였다.구축된 기록물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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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라도 지역 고문서 기록물,호적,소송문서,교령류,첩,관,통보류,관

보 등이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2006년에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을 구

축하였다.이 DB는 한국불교전서와 한글대장경을 디지털화한 것으로,한

국불교전서는 신라의 圓測에서부터 근대의 譓諶에 이르기까지 고승의 저

서들을 14책으로 집대성한 것이며,한글대장경은 동국역경원에서 1964년

부터 2001년까지 편찬하여 318권으로 완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 구축한 DB명과 각 DB별로 구축된 기록물의 시대

별 범위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7-2>과 같다.

<표 7-2>대학의 구축 DB명과 시대별 범위

구분 기관명 구축DB명

시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v v v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v v v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고문헌시스템 v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v v v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v v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v v v v v

순천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v v

계 2 2 7 5 3

위의 <표 7-2>에서 나타난 대학이 구축한 DB명과 시기별 범위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한국

불교전서와 한글대장경을 DB로 구축하였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

원과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각각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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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각 소장기록물,한국 관련 서양고서에 대한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은 고대 및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의

경학 기록물을 DB로 구축하였고,경상대학교 문천각은 조선시대 남명학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으며,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호남 지역사 관련 기록물을 DB화하였다.

둘째,각 DB구축 기록물을 시대별로 살펴보면,고대 및 삼국 2개,고려

2개,조선 7개,일제강점기 5개,근현대 3개로 주로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

물을 디지털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3)단체

단체는 총 3개의 DB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한국국학진흥원은 1999～2000년,2002년,2004～2007년에 ‘유교넷’을 구

축하였는데,이 DB는 경상북도 안동유교문화권에 소장되어 있는 약 40여

만 권으로 추정되는 고전을 대상으로 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

04～2005년에 ‘민주화운동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이 DB는 1948

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및 원문 DB,1948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구술,시청각,사진,물건류,녹화기록물 등의 기록

물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전쟁기념관에서는 2004년에 소장하

고 있는 전쟁 관련 집필 정보,한국전 및 월남전 호국인물 공훈록에 대한

집필,주요 전투 관련 집필,참전국 활동사진,전작지,기념비 집필 텍스트

및 이미지를 디지털화하였다.

단체에서 구축한 DB명과 각 DB 구축 기록물의 시대를 종합하여 도표

화하면 다음의 <표 7-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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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단체의 구축 DB명과 시대별 범위

구분 기관명 구축DB명

시대

고대 및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현대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v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
v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v v v v v

계 1 1 2 1 2

단체에서 구축한 DB명과 각 DB 구축 기록물의 시대별 범위를 종합하

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국학진흥원은 조선시대 기록물 중 유교와 관련된 기록물을 구

축하였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근현대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으며,전쟁기념관은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까지 전쟁 관련

기록물을 DB로 구축하였다.

둘째,DB구축 기록물을 시대별로 살펴보면,고대 및 삼국 1개,고려 1

개,조선 2개,일제강점기 1개,근현대 1개로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

지의 역사 기록물을 전반적으로 디지털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DB수록 기록물 형태 및 규모

(1)국가기관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DB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비변사등록 DB’에는 텍스트 90,929건을 구축하였고,

‘한국고대사자료집성 DB’는 서지정보 3000건,텍스트 8,210,000자,이미지

58,409건을 구축하였다.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는 서지정

보 650,407건,텍스트 21,262,079건,이미지 58,409건,음성기록물 1,875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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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은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

브’는 서지정보는 14,150건,텍스트 10,307,800자,이미지 51,000건,음성기

록물 72,000분,음성과 텍스트가 연동되는 형태는 50,000분 분량을 디지털

화하였다.‘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은 주요인물에 대한 기록물로 서

지정보 2,640건,텍스트 89,200건을 디지털화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은 역사 기록물을 서

지정보 30건,텍스트 8,131건,이미지 55,322건,음성기록물 2,590건,동영상

1,570건을 구축하였다.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은 서지정보 261,761

건,텍스트 317,204건,이미지 48,153건을 디지털화하였고,독립기념관에서

구축한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은 텍스트 2,794,593건,이미지 1,013,376

건,음성기록물 13,560건,동영상 9,300건을 구축하였으며,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에 텍스트 8,220,796자,

이미지 51,923건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디지털화 실태 및 구축 DB조사 내용을 종합하

고,이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기관은 서지정보,텍스트,이미지,음성 및 동영상 정보로 DB

를 구축하였는데,서지정보는 6개,텍스트는 9개,이미지는 7개,음성 및

동영상 정보는 4개 DB에서 변환하였다.

둘째,한국고전번역원은 서지정보와 텍스트를 가장 많이 디지털화하였으

며,독립기념관은 이미지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를 다량 구축하였다.

셋째,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는 목록

서지기술이 부정확하고,본문 텍스트에 입력된 해당 작품의 장르 및 필자

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있었으며,원문 입력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 문제

점이 발견되었다.51)

(2)대학

각 대학의 DB구축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51)강순애.앞의 논문,2007.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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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서지정보 6,850건,텍스트 50,525,

500건,이미지 1,031,824건 디지털화하였고,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의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은 서지정보 45,277건,텍스트 7,766,756건,

이미지 66,528건을 구축하였다.

경상대학교 문천각에서 구축한 ‘남명학고문헌시스템’은 서지정보 231건,

텍스트 101,250건,이미지 290,840건을 구축하였으며,명지대학교 국제한국

학연구소에서는 한국 관련 서양고서를 대상으로 서지정보 610건,텍스트

366,057건,이미지 91,514면을 구축하였다.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호남기록문화시스템’에서는

호남지역 고문서(조선시대,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를 서지정보 41,024건,

텍스트 1,636,152자,이미지 20,549건,2D플래시 3,303건을 디지털화하였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서지정보 20,830건,텍스트 10,033,592자,이

미지 17,496건을 디지털화하였다.

대학의 DB구축 현황을 종합하고,문제점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대학은 서지정보,텍스트,이미지,음성 및 동영상 정보로 기록물

을 디지털화하였는데,서지정보를 구축한 기관은 7개,텍스트는 기관은 7

개,이미지는 7개,음성 및 동영상 정보는 1개 기관에서 구축하였다.

둘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가장 많이

구축하였고,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은 서지정보를 다량 구축

하였으며,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유일하게 음성 및

동영상 정보를 구축하였다.

셋째,경상대학교 문천각의 ‘남명학 고문헌시스템’은 한자 입력의 오류와

해당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다르게 입력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으로 지

적되었고,관련 문헌 중에서 다른 기관에서 구축된 것은 해당 기관의 DB

로 연계하여 열람하도록 하였으나,실제로는 원하는 자료에 대한 부분이

아닌 메인화면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52)

52)강순애.앞의 논문,2007.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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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체

단체의 구체적인 DB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유교넷’에서는 서지정보 10,092,719건,텍스트 4,390,18

0건,이미지 390,418건,동영상 708건,파노라마 371건,2D플래쉬 10건,3

D 파노라마 및 애니메이션을 843건 구축하였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아카이브시스템’은 서지정보 180,234건,텍스트 1,772,765건을

구축하였으며,전쟁기념관에서는 텍스트 48,900건,이미지 3,630건을 디지털

화하였다.

단체의 DB구축 현황을 종합하고 문제점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단체는 서지정보,텍스트,이미지,음성 및 동영상 정보로 DB를

구축하였는데,서지정보는 2개 기관,텍스트는 3개 기관,이미지는 3개 기

관,음성 및 동영상 정보는 1개 기관이 변환하였다.

둘째,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음성 및 동영상 정보,3D파노라마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구축하였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전쟁기념관은 이미

지보다 텍스트를 훨씬 많은 양으로 구축하였다.

셋째,한국국학진흥원에서 구축한 ‘유교넷’은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면서

구두점을 잘못 끊은 경우와 한자 입력의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53).

이와 같이 역사분야에서 구축된 DB 현황만을 중심으로 국가기관,대학,

단체로 분류하여 종합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53)강순애.앞의 논문,2007.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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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구축DB명 
문자정보 음성 및 동영상 

정보
계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DB ․ 90,929 ․ ․ 90,929

한국고대사료집성DB 3000 8,210,000(자) 5,500 ․
8,500(건)

8,210,000(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 650,407 21,262,079 58,409 1,875 21,972,770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14,150 10,307,800(자) 51,000 122,000(분)

65,150(건)

10,307,800(자)

122,000(분)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2,640 89,200 ․ ․ 91,84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 30 8,131 55,322 4,160 67,643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261,761 317,204 48,153 ․ 627,1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2,794,593 1,013,376 22,860 3,830,82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선총독부관보 ․ 8,220,796(자) 51,923 ․
51,923(건)

8,220,796(자)

소계 931,988
24,562,136(건)

26,738,596(자)
1,283,683

28,895(건)

122,000(분)

26,806,702(건)

26,738,596(자)

122,000(분)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850 50,525,500 1,031,824 ․ 51,564,17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45,277 7,766,756 66,528 ․ 7,878,561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고문헌시스템 231 101,250 290,840 ․ 392,321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610 366,057 91,514 ․ 458,181

전북대학교 박물관/순천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41,024 1,636,152(자) 20,549 3,303
64,876(건)

1,636,152(자)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 종합시스템 20,830 10,033,592(자) 17,496 ․
38,326(건)

10,033,592(자)

소계 114,822
58,759,563(건)

11,669,744(자)
1,518,751 3,303

60,396,439(건)

11,669,744(자)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10,092,719 4,390,180 390,418 1,932 10,100,0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 180,234 1,772,765 ․ ․ 1,952,999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 48,900 3,630 ․ 52,530

소계 10,272,953 6,111,845 394,048 1,932 16,780,778

총계 11,319,763
89,433,544(건)

38,408,340(자)
3,196,482

34,130(건)

122,000(분)

103,983,919(건)

38,408,340(자)

122,000(분)

<표 9>역사 기록물 구축 DB명과 수록 데이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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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9>를 분석하여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역사 기록물의 문자정보는 서지정보,텍스트54),이미지로 구축되

었는데,서지정보는 목록,색인,해제 등이다.문자정보 외에 구축된 형태

는 음성 및 동영상 정보이다.서지정보는 14개 DB,텍스트는 18개 DB,이

미지는 15개 DB이며,음성 및 동영상 정보를 구축한 DB는 6개에 불과하

다.

둘째,서지정보를 가장 많이 구축한 기관은 한국국학진흥원이다.텍스트

는 건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자를 기준

으로 하였을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가장 많이 구축하였다.이미지는 서

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가장 많이 구축하였으며,음성 및 동영상

정보는 독립기념관이 가장 많이 구축하였다.

셋째,문자정보 중 텍스트 DB가 가장 많고 이미지 DB가 적은 것은,이

미지 디지털화를 귀중기록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

다.음성 및 동영상 정보는 양이 극히 미약한데,이는 지식정보자원관리

다음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역사 기록물의 DB구축 현황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여러 역사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고대 및 삼국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전체 기록물의 목록과 서지사항,원문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1999년에서 2004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

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4개 기관

이 공동으로 주관하다가,2005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단독으로 주관

하여 진행하였다.

둘째,주관기관별 DB구축 범위를 국가기관․대학․단체별로 분석해보

면 다음과 같다.국가기관은 7개의 기관이 총 9개의 DB를 구축하였는데,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고대사집성자료와 비변사등록을 DB화하였으며,한

54)텍스트 구축 현황은 ‘건’과 ‘자’로 구분하였는데,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기록물을 기준으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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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전번역원은 ‘한국고전종합DB’를 구축하여 고전번역서와 국고문헌,한

국문집총간 등을 디지털화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은 조선시대 장서각

소장 기록물을 DB화하고,‘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이

밖에 각 국가기관은 기관의 고유 성격에 따라 특성화된 수집 기록물을 디

지털화하여 DB로 구축하였다.대학은 7개 대학이 각각 하나의 DB를 구축

하였다.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한국불교전서와 한글대장경을 디

지털화하여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이와 같이 각 대학

들은 수집기록물의 주제에 따라 한국 관련 서양고서,경학 자료,남명학

자료,규장각 자료,호남 지역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DB를 구축하였다.

단체는 유교,민주화운동,전쟁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DB를 구축하

였다.

셋째,주관기관별 DB구축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DB는 역사 기록물을 서지정보,텍스트,이미지 등 문자정보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로 디지털화하여 구축되었다.국가기관은 음성 및 동

영상 정보를 대학과 단체에 비해 다량 구축하였는데 국사편찬위원회의 ‘비

변사등록 DB’는 문자 정보 중 텍스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

적이며,대학은 문자 정보를 서지정보,텍스트,이미지를 구축하였는데 그

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 기록

물을 디지털화하였으며,한국국학진흥원은 음성 및 동영상 정보에 타 기

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파노라마,2D 플래쉬,애니메이션 등을 추가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 실태 분석을 통해 밝혀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역사분야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수

집 기록물의 가치나 활용도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구축되었고,전문적인 기록물을 연구자 중심으로 구축하여 DB 이용자의

정보수요가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역사분야는 기록물의 양이 방대한 데 비하여 일부 국가기관,대학

및 단체만을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여러 기관의 핵심 기록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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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중적인 DB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역사 기록물 DB구축은 문자정보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를 중심

으로 구축되었는데,문자정보 중 텍스트 DB가 가장 많고,이미지는 귀중

기록물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져서 구축된 양이 적으며 음성 및 동

영상 정보는 극히 일부만 구축되어 다양한 형태의 통합구축을 위한 충분

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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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 전개와 시기별 흐름,수집 활동 및

디지털화 실태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효율적인 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1.전담기관의 역할 강화와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자원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자 공익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생산비용과 가치를 지닌 경제적인 자원으로,이는 통합

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따라서 지식정보자원관리사

업은 분야를 막론하고 업무를 주도하는 전담기관이 국가적인 책임 아래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전담기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정책 개

발의 지원,자원의 활용을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연계 및 통합업무에 대한 지원,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

을 할 수 있고,지원 대상 과제 심사 및 지원,계약 체결,과제수행의 관

리,감리 및 결과평가․홍보,개발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지원,지식정

보자원관리사업 관리지침 재․개정,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등을 담당한다.

역사 기록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전담기관은 제1단계(2000-2004)는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전산원이었고,제2단계(2005-2007)와 제3단계(2008

-2009)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었다.한국전산원이 주

도한 지식정보관리의 역사분야는 1998-1999년 정보화사업과 2000년 지식

정보자원관리사업의 연계과정에서 기존 정보화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이

루어지지 않고,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의 구체적인 정의 및 범주를 설정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또한 200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 주축으로 이루어지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행정안전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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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이관되었고 예산도 축소되는 변동이 있었다.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새로운 장기

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해서는,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정보문화

진흥원이 단계별 업무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일차 사업의 결과에 대

하여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향후 10년간의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장･단기 계획 수립 시행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2.주요지식제공기관의 역할 조정과 주요 기관 간의 연계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에서 역사분야의 주요지식제공기관은 200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로 지정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관문 확충(통합 메타데이터 DB구축을 통한 연계,통합 디렉토리 서비스

개선,한적자료 검색시스템 성능 향상,영문 웹페이지 개발),전문정보센터

기술 지원,역사분야 정보화 표준화 선도,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기능

적 콘텐츠 개발,역사 기록물 정보화의 국제협력강화를 담당하고 있다.역

사분야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단독 주관기관이

되었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업무 추진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되긴 했지

만,국립중앙도서관이 2005년과 2006년의 단기적으로 참여하였다가 도중

하차하였고,전국의 대학 중 7개 대학만이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참여

하여,핵심적인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많은 대학들이 배제되었으며,단체

도 3개 기관 이외에는 증가되지 않았다.이러한 현상은 사업이 일관성 있

게 추진되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한다.이 시점에서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

화는 주요지식제공기관의 역할을 조정하고,주요 기관간의 연계가 절실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사편찬위원회는 2007년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일차 마무리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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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08년부터는 주요지식제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사편

찬위원회 자체의 비변사등록과 한국고대자료집성의 DB를 구축하는 일에

만 치중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가 기존에 해오던 관문 확충

과 주관기관들의 범위를 확장하고 업무의 범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하고 있는 지방사 사료의 도서관 간 정보화

협력망 및 한국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 사이에 협력이 필요하고,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

보자원관리의 단기참여자가 아닌 지속적인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여러 대학의 구심점이 되어 대

학도서관간의 협력망을 구성하고,국사편찬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식정보자

원관리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지식정보자원관리사

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7개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교

육인적자원부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였으

나 2005년에 중단된 ‘대학 소장 역사 자료 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

간의 기반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의 정보화사업에 참

여한 19개 기관 중 지식정보자원관사업의 역사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개 대학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기록물군을 소장하고 있는 14개 대학55)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인 유

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역사 기록물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는 3곳에 불과한데,특성화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찾아내서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도

록 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55)가톨릭대학교,건국대학교 상허기념 도서관,경북대학교 도서관,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국민대

학교 성곡도서관,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부산대학교 도서관,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영남대

학교 도서관,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인하대학교 도서관,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전남대학교

도서관,충남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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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강화와 각 기관의 일관된 수집 정책

의 수립

국사편찬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주요지식제공기관이면서 주

관기관이다.국사편찬위원회는 물론이고 국가기관,대학교 단체들이 일관

된 수집정책을 수립하려면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관

기관으로 참여한 각 기관이 회원기관이 되도록 하며,회원기관에는 일관

된 표준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사료의수집․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이 법률의 시행령(2008.2.29개정)에 의하면 국사편찬위원회의 위

원장이 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구성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현재 이 협의회에는 국사편

찬위원회,국가기록원,국가보훈처,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군사편찬

연구소,법원도서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외교통상부 외교사

료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11개 기관이 참

여하고 있다.이 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각 기관의 국내외 사료수집 현황

과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인데,이러한 협의를 통해 해외 사료 수집

의 중복 구축 방지에 비중을 두어 일을 진행하고 있다.56)

따라서 이 협의회에 역사분야의 주관기관들을 회원기관으로 참여시켜

그 기능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일관된 수집정책을 수립하게 된다면,참여

기관간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고 기록물의 적극적인 수집을 유도할 수 있

게 될 것이다.또한 방대한 역사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과 특성화된 기록물군을 잘 형성하고 있는 핵심대학들과 연계하여 보유

기록물의 주제와 시기를 조정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해나갈 수 있게 될 것

이다.

56)강순애.2008.근ㆍ현대 지역사료 수집,DB구축 및 공동 활용.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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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기관별로 구축된 DB 성과물의

평가 및 보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여러 역사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고대

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전체

기록물의 목록과 서지사항,텍스트,이미지,동영상에 대한 통합검색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17개 주관기관들이 기관별로 구축한 데이터

베이스가 통합된 것이어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기관별 구축된 DB

성과물의 평가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는 문자정보와 음성 및 동영상 정보로 구축

되었는데,문자정보 중 서지정보는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고,가장 많이 구

축된 텍스트 정보는 일부 DB에서 원문입력의 오류가 지적되었다.이미지

는 귀중기록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구축된 양이 텍스트에 비해 적다.음

성 및 동영상 정보는 극히 일부만 구축되어 통합구축을 위한 충분한 기반

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필요하다.

둘째,역사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기록물의 양이 방대한 데 비하여 일부

정부기관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서 중요 국가기관,대학 및 단체

의 핵심 기록물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DB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DB

구축에 있어서도 참여한 주관기관의 보유 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통합적인 디지털화보다는 개별 기관 중심의 단편적인 디지털화가 진행되

었는데 이에 대하여 기관별로 성과물에 대한 평가 및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역사분야는 각 기관의 기록물을 가치나 활용도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디지털화하였고,전문적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

축되어 실제적인 DB이용자의 수요 및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

았다.하지만 일부기관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DB를 바탕으로 실제적

인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이차적인 DB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 새로운 계획의 수립과 비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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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결론

본 논문은 국가 차원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에 관하여 연구하

고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분석하여 시기별 흐

름을 개관하고,국가기관ㆍ대학ㆍ단체의 역사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역사 기록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는 시기별 흐름에 따라 4기로 구

분해 볼 수 있다.제1기(1998～1999년)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되

기 이전이고,제2기(2000～2003년)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시작된 시기

이다.제3기(2004～2007년)는 사업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로,가장 많은 주

관기관이 참여하였으며,제4기(2008～2009년)는 예산 규모의 축소로 인해

업무의 규모와 참여한 주관기관의 수가 감소한 시기이다.

2)국가기관․대학․단체별 역사 기록물 수집 현황 실태 분석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각 기관은 고유의 목적에 따라 주제와 시대를 특화하여 역사 기

록물을 수집하고 있는데,시대는 고대 및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선,일제

강점기,근현대까지이며,주제는 시대사,왕실 및 정부,여성,독립운동사,

전쟁,유학,남명학,국학,불교,민주화운동 등 기관에 따라 다양하였다.

둘째,수집 방법은 구입(원본,영인),기증,기탁,교환 등으로,국가기관

에서는 구입(영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대학이나 단체는 기증

을 통해 기록물을 수집한 경우가 많다.수집 시 국사편찬위원회를 제외한

각 기관들은 일관된 수집 정책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며,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 별도의 수집 계획을 세워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셋째,기관별 역사 기록물 보유 현황은 고서,고문서,도서,시청각기록

물,마이크로자료,신문,책판,서화,박물 등으로 나누었는데,역사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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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고서 및 고문서,박물 기록물의 비중이 높다.박물이 많은 것은

박물관 등의 영향으로 보이고,마이크로자료의 비중은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기록물을 영인하면서 높아졌다.

넷째,각 기관의 대표적 기록물군은 기관 고유의 목적에 따라 형성되었

다.국가기관은 고대 및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시대사 기록물,왕

실․문중 소장 문서,일제강점기 기록물,문집 및 국역 기록물,여성 문제

관련 기록물 등으로 기록물군을 형성하고 있으며,대학은 왕실․관부․사

인 문서,경학․동아시아학,남명학,불교 관련 기록물과 한국 관련 서양

고서,호남 지역 기록물 등으로 기록물군을 형성하고 있다.단체는 민간

소장 국학자료와 민주화운동,전쟁 관련 기록물 등이 대표적이다.

3)국가기관․대학․단체별 역사 기록물 디지털화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1999년에서 2007년까지 구축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고대

및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 기록물에 대한 목록과 서지사항,원

문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국가기관은 7개의 기관이 총 9개의 DB를 구축하였는데,국사편찬

위원회는 ‘한국고대사집성자료’와 ‘비변사등록’을 DB화하였으며,한국고전

번역원은 ‘한국고전종합DB’를 구축하여 고전번역서와 국고문헌,한국문집

총간 등을 디지털화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장서각 소장 기록물을

DB화하고,‘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대학은 동국대학

교 중앙도서관에서 한국불교전서와 한글대장경을 디지털화하여 ‘한국불교

문화종합시스템’을 구축한 예와 같이,7개 대학이 주제에 따라 한국 관련

서양고서,경학,불교,남명학,규장각,호남 지역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각각 하나의 DB를 구축하였다.단체는 유교,민주화운동,전쟁 관련 기록

물을 디지털화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셋째,각각의 DB에서는 역사 기록물을 문자정보 및 음성․동영상 정보

로 디지털화하였는데,국사편찬위원회의 ‘비변사등록 DB’는 텍스트 정보만

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방

대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로 디지털화하였고,한국국학진흥원은 음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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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정보에 파노라마,2D플래시,애니메이션을 추가하였다.

4)역사분야 국가지식정보관리의 수집과 디지털화 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역사 기록물 디지털화는 기존 업무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미흡한

상태로 지속되었으며,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의 정

의 및 범주가 설정되지 못하였다.이에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진행된 업무 및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평가하고,향후 10년간의 종합

적인 장․단기 계획 수립하여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

둘째,역사분야의 주관기관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

하였지만,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의 핵심 대학,역사 기록물을 다량 보유

하고 있는 단체 등은 배제되었는데,이러한 주관기관의 부족은 주요지식

제공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역할 조정 및 국립중앙도서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주요 단체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각 기관은 일관된 수집정책을 정립하지 못하고,관련 사업 시행

시 일시적인 정책을 통해 수집을 진행하여,유사 중복 기록물 수집이나 방

대한 역사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주관기관을 ‘사료수집보존협의회’에 회원기

관으로 포함하여 일관된 수집을 위한 표준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및 기관별 DB는 텍스트 원문 입력의 오

류와 이미지 및 음성․동영상 정보의 구축이 미비한 것과 보유 기록물의

가치 및 활용도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DB구축한 것이 문제점으

로 밝혀졌는데,각 DB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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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수집 범위 수집 방법 보유 기록물 현황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자료집성, 각종고서, 고문서, 해외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찰, 향교, 서원, 문중, 개인

소장자료

방문수집, 사료조사위원과의 연계, 한국사 관련 자료의 납본, 사

업 있을 때 수집사업방침, 직원 직접 출장 자체 수집, 지방에 거

주하는 지방자료조사위원이나 연구자에게 지방사료 수집비를 지

원하여 수집하는 방식, 한국사 관련 자료를 납본 및 자료교환, 

증언채록 

귀중자료, 고서, 대마도 종가문서, 일반도

서,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필름, 사진류, 금

석문류, 서화류, 녹음․녹화물 등

한국고전번역원
일반문집,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

문집총간, 국학원전, 경서낭독 등의 번역, 원전, 해

제, 성독 등 작업 결과물

고전번역사업, 고전자료센터사업 등 (일반문집, 조선왕조실록, 승

정원일기, 일성록, 한국문집총간, 국학원전, 경서낭독 등의 번역, 

원전, 해제, 성독 작업 등을 통해 결과물 소장)

한국문집총간(간행물, 편목색인, 색인, 해

제), 한국문집 교감/표점, 일반문집,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일지, 일성록, 일반문집, 

경서성독 등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근현대사관련자료, 고문서, 고서,신한동사 경

성지부 관련자료, 귀환자료, 민주화자료, 동학농민

전쟁자료, 대한제국기의병전쟁관계자료

각 사업에 따라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문중(종가)이나 기존

의 자료수집가를 방문하여 이들의 자료를 빌려서 마이크로필름

으로 촬영, 고문헌 기증․기탁제도

고문서, 고서, 마이크로필름, 구술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관계 자료, 여성정책사 및 교육사 자료, 

여성 단체 활동사 자료 
구입, 기증, 기탁 도서, 시청각자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선양 관련자료 등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해외 한국독립운동

사 사료, 의병 관련 자료, 독립유공자 증언 녹취록

독립유공자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기록 수집, 전문사료발

굴분석단을 운영해 현지에서 사료를 주집, 분과위원반 3팀, 자료

발굴․정리반 2팀, 현장조사반 

고서, 고문서, 신문

독립기념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

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

독립운동사연구소를 만들어 한국독립운동사, 민족운동사, 국난극

복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

다. 총 7명의 연구원 중 국내외사료 조사와 수집을 담당하는 연

구원 1명 배치하고 있음

고서, 고문서, 시청각자료, 서화, 박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

석, 조사보고서 작성ㆍ발간, 사료편찬
현지수집

고문서, 도서,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신문

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왕실도서, 도서, 고문서(국왕문서, 왕실문서, 관부

문서, 사인문서, 기타 봉신불문서, 결사문서 등)

1910년 일제가 전국적으로 고문서를 수집함, 해방 이후 1980년

대 말까지 고문서를 구입하여 일부 수집한 것 있으나 소량에 불

과함

고문서, 국왕문서, 왕실문서, 관부문서, 사

인문서, 결사문서, 봉신불문서, 외교문서

<부록 1>역사 기록물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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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경서류, 국문학 관계자료, 고문서 등 성균관 관련

자료, 동아시아학 자료, 한국 경학자료 

‘국학․동양학 연구자료 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경서류, 국

문학 관계자료, 고문서 등 성균관 관련 자료 집중 구입, 성현 이

병희 문고, 중재 김황 문고 등 개인 기증 한적 자료 문고 14개 

있음

한적, 동아시아학 관련 학술서적 및 일반

자료

경상대학교 문천각

고서, 고문서. 중국서로는 사고전서 및 속수사고전

서 등 동양학 관련 도서, 국내서는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한국역대문집총서 등 국학 관련도서, 경남

지역 유학자의 문집류, 경서류, 고문서류, 목활자, 

현판, 양장 영인본도서

남명 조식 관련 고문헌, 남명 조식과 교유한 인물

관련 고문헌

경남 전역에 산재한 개인 및 문중소장 고문헌을 지속적으로 기

증받아 종합관리하고 있음, 경남지역 개인 및 문중에서 기증한 

고서 및 고문서

남명학 및 지역학 고서, 고문서, 책판, 고

활자, 고서 영인본, 관련 한적 도서개인 

및 문중소장 고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한국 관련 서양고서 등

학교법인 명지학원 <한국관계고서찾기운동본부>의 과물을 기반

으로 하여 2001년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관련 문헌들을 

발굴ㆍ수집 성과물을 '명지대-LG연암문고'에 소장

고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고문서, 부안 김씨, 전주 유씨, 나주 임씨, 남원 양

씨 등 전라도 지역 거주 가문들 소장 고문서

문화재지표조사, 동산문화재조사, 유물조사 등의 조사를 통해 고

문서 수집. 고문서 발굴과 동시에 기증․기탁형식으로 소장
고문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불교학, 인도철학, 종교학 및 불교 관련학 전공 구입, 기증
단행본(동양서, 서양서), 학위논문, 고서, 

정기간행물(국내, 국외)

순천대학교 박물관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유물, 고(故) 강운 최승효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총 6,000점의 문화재, 주로 

조선과 근대의 각종 서화작품을 비롯하여 여러 고

문서, 교과서 등 다양한 자료

1987년 고고ㆍ인류ㆍ역사ㆍ민속ㆍ예술ㆍ자연과학 및 향토문화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하기 위해 전라남

도 동부지역 최초의 박물관으로 설립

금속, 도토, 옥석, 민속, 서화, 골각, 기타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민간 소장 국학자료, 기탁된 국학자료는 체계적으

로 정리하여 목록집으로 간행, 학술적가치가 높은 

것은 자료집으로 간행, 고서, 고문서, 목판

문중 및 개인소장자로부터 국학자료를 기탁 받아 관리하는 ‘위탁

관리방식’에 의해 고문헌 수집함, 주로 영남지방의 서원과 양반

가문에서 기탁 받은 것. 

고문서, 고서, 목판, 기타, 지정문화재(국

보, 보물, 시도유명문화재 ,문화재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건사료(민주화운동 단체의 자체 생산 문서, 성명

서, 회의록, 보고서, 팸플릿, 일기, 메모 등), 박물

사료(플래카드, 포스터, 메달, 의상, 걸개그림, 배

지, 그림 등), 시청각자료(오디오, 비디오, 사진, 슬

라이드필름 등), 구술사료(민주화운동관련 인사 및 

사건 관련 구술), 도서(민주주의,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 및 정기간행물 등)

기증, 기탁, 현지수집 도서, 시청각자료

전쟁기념관
호국의 인물, 시대별 전쟁 관련 유물, 6ㆍ25전쟁 

자료, 항공기ㆍ전차ㆍ화포 등
구입, 기증, 기탁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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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구축 DB명 DB구축범위 수록 기록물 형태

국가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DB 비변사등록 텍스트

한국고대사료집성DB
중국정사조선전/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 일본육국사 한국관계기사/ 역주 한국고대금석

문 /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 / 한국고대사연표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총서DB(고려사절요, 연려실기술, 동문선, 대동야승, 홍재전서, 고봉집 등) / 편년

번역서DB(국역조선왕조실록, 국역승정원일기, 국역일성록 등) / 한국문집총간DB(계원필경

집, 퇴계집, 율곡전서, 송자대전 등) / 국학원전DB(고려도경, 연행록선집, 오주연문장전산

고 등) / 경서성독DB(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주역) / 동영상강의DB(논어, 고

문진보) 

서지정보, 텍스트(원문 텍스트, 

번역문 텍스트), 이미지(PDF),  

음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궁중문화 역사 기록물 및 고문서 자료DB 구축 / 조선시대 궁중의례, 군사행도, 궁중 복식

자료 등 / 민간에서 편찬한 역사 기록물, 조선시대 실생활 관문서(재산상속, 계약문서, 법

적소송문서, 관직임명장 등), 족보 등 / 장서각 소장 유명가문의 고서 및 민요, 설화 등의 

음성자료 

서지정보(탈초, 해제), 텍스트, 

이미지, 음성(변환 및 편집), 

음성 텍스트 연동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 역사상 주요한 인물 15,500명에 대한 상세한 사전식 설명자료 / 조선시대의 대표적 

관직 1,000개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 국내의 주요 성씨 600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배출된 인물에 대한 자료 / 조선시대 과거합격자에 대한 신상정보 

서지정보, 텍스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

한국여성관계 자료, 여성정책사 및 교육사 자료를 DB로 구축 / 여성관련 기사자료(대한매

일신보, 횡성신문, 영인본 잡지 이미지), 지위, 생활, 교육, 운동관련 도서 및 논문, 신화 및 

역사대표 여성자료, 여성구술사(주요인물 음성 및 동영상 정보, 사진 등) / 해방 후 현재까

지 북한여성 관련자료, 개화기 이후 여성단체 활동사, 여성교육 교재, 여성 정책자료 등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음

성 및 동영상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운동사료,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록철, 포상관련자료 / 독립운동사사료집, 국내외 폭

도편책 및 판결문 사료, 독립운동가 증언 녹취록, 공훈록 참여자 명부, 미포상 기록부 등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7만여 점 소장자료, 소장도서, 원문정보, 독립운동가, 이미지 및 마이크로필름, 지도 이미

지, 3D/동영상, 사적지, 시ㆍ어록비, 전시관 자료(영/일/중문) 등

텍스트, 이미지, 음성 및 동영

상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관보 인명 단체명 등의 색인정보 / 1910～1945년까지 발간

된 조선총독부 관보의 주요 기관ㆍ단체명 및 인명 등 색인 
텍스트, 이미지

<부록 2>역사 기록물 디지털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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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시대～근대정부의 문서 및 고지도 / 일성록, 익종대청시일록, 왕실자료(왕실의 연원, 

궁중의식 등), 내가일력, 조선시대 생활상 자료, 사회사 자료, 근대정부 기록류, 고도서 서

지정보 등 원문 및 이미지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원전 자료, 고지도(여지도, 군현지도, 

대동여지도) 등 

서지정보(색인, 해제), 텍스트, 

이미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한국경학자료 / 1988～99년간 발굴하고 수집한 한국경학(서경, 시경, 역경, 논어 등 34권

의 책)

서지정보(해제), 텍스트, 이미

지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고문헌시스템 

남명학 관련 고문헌 / 남명학 관련 문집, 기록류, 고서 원문 이미지, 고서 등 소장자료 / 

남명 조식(1501～1572)의 학파와 관련된 고문헌 / 경상도 지역의 엄선된 유학자(3,000여

명)의 인물관련 자료, 문집, 기록류 등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한국 서양 고서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

틴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전북대학교 박물관/

순천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전라도 지역 호적, 소송문서, 교령류, 첩, 관, 통보류, 관보 등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음

성 및 동영상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 종합시스템

한국불교전서 (신라시대편 1-3책, 고려시대편 4-6책, 조선시대편 7-10책, 보유편 11-14

책) / 한글대장경
서지정보, 텍스트, 이미지

단체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유교문화권의 중심지인 경상북도 안동유교문화권에 산재 분포 소장되고 있는 약 40여만 

권으로 추정되는 古典籍의 해제정보 및 원문 이미지와 유무형의 유교문화 자료 / 영남 유

교문화권에 분포된 학문적 가치가 높고 연구 활용도가 높은 고전적 자료의 다양한 활용과 

학술적인 연구를 위하여 서지, 해제, 목차

서지정보(해제, 목차, 표점 및 

탈초, XML태깅), 텍스트, 이미

지, 음성 및 동영상(3D파노라

마, 동영상, 3D애니메이션, 2D

플래쉬, 3D오브젝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
민주화운동관련 사료 / 1948년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 구술, 시청각, 사진, 물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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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CollectingandDigitalization

ofKoreanHistoricalRecordsintheNationalLevel

Kang,Bo-Bae

MajorinArchives& RecordsManagement

Dept.ofLibraryandInformationScience

GraduateSchool,HansungUniversity.

National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for

historicalrecordshasnotbeenevaluatedintermsofitsperforming

scopebycontents,norhasany comprehensiveandspecificanalysis

beenconductedexceptpiecemealstudiesonitscollecting,digitalization

andsystem,respectively.Thiswasattributabletodifficultyinholistic

analysis due to in-constantflow ofpolicies including changes of

dedicatedinstitutionsandleadinstitutionsandtemporaryparticipation

andwithdrawalofsomeinstitutions.Withoutholisticevaluation and

resultingimprovement,approachestoanduseofknowledgeinformation

resourcesandsubsequentproductionofnew knowledgeinformationand

dataareunlikelytobeputintopractice.analysis

Thereuponthisresearchconductedinterview andsurveyofliterature

andhomepagedatabaseon 17leadinstitutions,haveparticipatedas

host organizations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Project’intheFieldofHistoryfrom 1998to2009.

Thethesishadanaccurategraspofproblemsandprovidedreform

measures based on analyzing actualconditions of collec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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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zing historicalarchives,and dividing the nationalknowledge

informationresourcemanagementofhistoricalarchivesintofourterms

Thefollowingconclusionswerereachedinthisstudy:

1) Among the 4 terms of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managementofhistoricalrecords,the3rdterm wasfound

mostactive.

2)Based on the analysis on currentstates ofcollecting in each

nationalinstitution,university and organization,the following were

found;

First,collectedhistoricalrecordsarebasedonparticulartopicsand

erasfollowingobjectivesofeachinstitution.Theerasincludeancient

times,theperiodofthreekingdoms,Chosun,Japanesecolonialperiod

and modern times.The topics include history of times,women,

independencemovement,war,studiesonNammyeong,Koreanstudies

anddemocraticmovements.Topicsarediverseacrossinstitutions.

Second,collectingmethodsincludepurchase(originalandphotographic

facsimile),donation,depositand exchange.In nationalinstitutions,

purchase (photographic facsimile)is the mostcommon method for

collecting,whileincollegesandorganizationsdonation ispredominant.

ExcepttheNationalInstituteofKoreanHistory,eachinstitutionhas

notestablishedcollectingpolicyconsistentlyapplicable,anddeveloped

independentplansforcollectingwhentheyhaverelevantworks.

Third,recordsheldby eachinstitutionincluderareoldbooksand

documents,books,audio-visualdata,microdata,newspapers,wooden

blocks,paintingsandwritingsandarchivalobjects,etc.Duetothe

characteristicsofhistoricalrecords,oldandrarebooksanddocuments

andarchivalobjectsarepredominant.

Fourth,each ofinstitutionsconstitutedthegroupof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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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basedonpeculiarpurposes.Thegroupofnationalinstitutions

mostlyholdsdocumentsofKoreanhistoryfrom theancienttimesto

theperiod ofthreeKingdomstomodern timesand from Japanese

colonialperiod,royalhouseholdsandclans,women’sissues,andthe

anthologiestranslatedintoKorean.Likewisethegroupofuniversities

ispossessedofdataincludestheBuddhism,theprivatesealofroyal

household and governmentofficial,old and rareWestern bookson

Korea, Honam region, studies on Nammyeong, East Asia and

Confucian classics.Otherstatementson democraticmovements,war

literature,Koreanstudiesarepossessedinapublicorganization.

3)Basedontheanalysisoncurrentstatesofdigitalizationinnational

institutions,universitiesandorganizationsisdoneasfollows:

First,astheintegrated system in history field,‘Korean Historical

On-line’providesan integrated search serviceon originaltextand

bibliographyofhistoricalrecords.

Second,7 nationalinstitutions have established 9 DBs including

‘KoreanClassicsResearchInstitute’7universitieshaveimplemented7

DBs including ‘Information for Korean Buddhist Culture’ 3

organizationshavebuilt 3DBsincluding‘Ugyonet’.

Third,eachDBcontainshistoricalrecordsdigitalizedinbibliography,

text,image,voiceand video information.TheNationalInstituteof

KoreanHistory's‘BibyeonsaregistryDB’offerstext-onlyinformation,

while the Kyujanggak Institute Korean Studies in SeoulNational

Universityprovidesagreatamountoftextandimagesdigitalized,and

theKoreanStudiesAdvancementCenter's‘Ugyonet’hasaddedvoice

and video images of information with panorama,2D flash and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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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orproducingobviousimprovementoncollectinganddigitalizingof

historicalrecordsduetothenationaldimension,furtheringrolesofa

dedicatedinstitution,developingalong-term scheme,adjustingroles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center providing knowledge,

well-coordinating between each ofmajorinstitutions,enhancing and

formulatingconsistentcollectingpoliciesineachinstitution,evaluating

andcompletingonthedatabaseoutputsestablishedin‘KoreaHistorical

On-line’andineachofinstitutionarerequiredforcomprehensiveand

systematiccollectinganddigitalizationofhistorical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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